
내러티브(narrative)는 이야기이다. 인과관계로 엮인 허구 혹은 실제 이

야기가 내러티브이다. 내러티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즉 문자

가 생기기 이전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야기를 즐겼으며, 시

대, 장소, 사회를 초월해 모든 인간 부류와 집단은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

다. 또한 내러티브는 너무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화, 전

설, 우화, 설화, 소설, 서사시, 역사, 고백록, 비극, 희극, 무언극, 영화, 애

니메이션, 만화, 일상 대화 등에서 우리는 내러티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내러티브는 우리와 다각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성경도 

그 예외는 아니다.

성경을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

나의 단일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로 해석한다. 즉 성경을 아브라함에서 예

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단일한 내러티브로 해석한다. 따라서 신

학적인 담론이나 정언적(定言的)인 명제들보다는 성경을 영원한 하나님

과 평범한 남녀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로 다시 보려고 시도한다. 결국 한마

디로, ‘내러티브’ 성경 읽기는 ‘예수가 정말 부활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부활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본문보다는 이야기 또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의 해석

학적 전 이해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종종 소위 ‘이야기식 설교’나 ‘스토리

텔링 설교’에는 텍스트가 실종된다. 성경에서 본문이 생략되거나 실종되면 

당연히 복음이 실종되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실종된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복음에는 이야기만 있

는 것이 아니다”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신학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내

러티브 신학, 스토리텔링 식 해석을 비판한다(The Gospel Is More Than a 

Story: Rethinking Narrative and Testimony). 성경을 이야기로만 읽을 때 

온전한 성경의 진리들이 축소된다는 점을 CT는 분명하게 지적한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자’는 해석

학적 발상은 2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 저널에는 내

러티브 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논의되고, 교회 사명선언까지도 

점점 더 ‘내러티브적’이 돼가고 있

을 정도로 ‘대세’이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목회자와 신

학자가 교리적이고 명제적인 성경

읽기를 공격하는 추세다. 데렉 플러

드(D. Flood)가 2011년 ‘허핑턴 포

스트’ 웹진에 기고한 “신앙은 왜 교

리가 아니라 스토리인가?”라는 기

사는 기독교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

을 정리한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은 올바른 믿음과 교리가 무엇인가

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 자신의 

스토리가 되어 우리 삶을 만들어가

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토록 

빠른 속도로 깊숙이 내러티브에 빠

져들었을까? 내러티브에 당혹감을 

느끼던 단계에서 어떻게 내러티브

를 강조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

고, 내러티브가 신앙의 필수 요소

가 됐다가 교리를 대체하는 단계까

지 이르렀을까? 내러티브에 급작스

럽게 빠져들게 된, 전례 없는 이 현

상의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도 교회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시대가 내

러티브의 시대라는 점이다. 우리 문

화는 ‘이야기의 힘’에 흠뻑 빠져있

다. 이야기를 통한 접근 방식이 거

의 모든 학문 분야와 담론을 지배

한다. 저널리스트 로버트 풀포드(R 

Fullford)는 ‘내러티브의 승리’(The 

Triumph of Narrative)라는 책에서 

문명화된 삶의 중심에는 스토리텔

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러티

브는 우리가 자신을 설명하고, 교육

하고, 즐겁게 하는 (사실 종종 세 가

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라고 말

했다. 스토리는 의문의 여지없이 우

리 세상, 우리 자신 그리고 서로를 

설명하는 지배적 수단이 됐다. 요즘

은 이웃이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

어떤 일을 하십니까?”보다는 “당신

은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문화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러티브의 급부상에는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침한 하

부가 있다.

내러티브를 둘러싼 현상은 익숙

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없이 복잡하

게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

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

이 있지만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

고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우리 문화가 이야기

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가장 중

요한 이야기’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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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심을 감사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니 예수님도 불변하시고 우리 구원의 원리가 되는 귀중한 

말씀도 불변하며 하나님의 통치도 불변하오니 크리스천들이 불변하

신 말씀대로 믿고 살아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시

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

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JEL재능교육(본부장 최 길)을 찾아서 
“새 학기…무리하지 않는 학습습관...

16면

선교사와의 만남 (1)
김정희 선교사(KWMF 여성지회장)

16면

경제 회복시킬 공화당 
구원투수 등장!

2면

텍스트 실종...온전한 성경진리 축소
CT,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으로만 성경 읽을 때 문제점 제기 리더십저널, 불안과 스트레스 이겨내는 

마음의 힘‘회복탄력성’소개

사람들은 누구나 역경을 겪는다. 하지만 이 역경을 대처하는 자

세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역경에 굴복해버리지만, 또 어

떤 사람은 역경을 이겨낸다. 심리학에서, 역경 속에서 더욱 강인함

을 발휘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탄력성이

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

동하게 될 까?

특별기고
노봉린 박사

7면

‘나 중심적’사고에서 벗어나라!

갑자기 해고당한 프로그래머 A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폰을 근사

한 실로폰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게 된다. 그 후 열 달

이 채 지나기도 전에 A는 앱스토어에서 엄청난 판매수익을 거두며 

백만장자가 된다. 한편, 함께 해고당한 프로그래머 B는 스트레스에 

가득 차 걱정하고 우울해하며 허송세월만 보낸다.

2008년 미국 경제가 무너지자, 잘 나가던 증권중개인 A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절망에 빠진 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B는 주택시장이 붕괴되자 파산하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지만 몇 달 후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며, 

금전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잘해내리라 

자신하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우리 앞에는 자연재해, 신종 전염병, 정치 경제 위기 소식들이 끊

이지 않는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한 치 앞을 내

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커다란 불안과 스트

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은 절망이 주는 불확실성 앞에서, 어

떤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근심하고 절망하

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행복하

고 밝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회복탄력성(resillience)’이다. ‘회복

탄력성’은 각종 위기, 재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이다. 

심리학에서 ‘회복탄력성’을 도입한 사람은 조앤 보리샌코 박사이

다. 그는 원래 하버드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촉망받는 암세포 

연구자였으나 암으로 고통 받던 아버지의 자살을 계기로 암세포 자

체보다는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심리학자

로 거듭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 뒤 하버드 의대 병원에 미

국 최초로 ‘정신-신체 통합의학클리닉’을 설립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힘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2면으로 계속>

위기, 재난, 고통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긍정적 감정들로 자신 해방시키면 자아확대

내러티브 시대에 맞춰 ‘이야기 설교’가 급속 확산되고 있지만 교리나 신학을 떠

난 설교는 ‘우리 이야기’만을 전하게 될 위험이 있다.



<1면에서 계속>

‘회복탄력성’을 간단히 설명하면, 

고무 밴드를 쭉- 잡아당겼다 놓으

면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팽팽한 긴장 상

태, 스트레스 상태를 견뎌내는 이 복

원력이 높지 않다면, 계속된 긴장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우리의 몸과 마

음은 한계 상태에 이르러 각종 문제

에 부딪히게 된다. 반면에 회복탄력

성이 높은 사람은 질병, 이혼, 실직, 

재정난, 학대, 전쟁, 테러 등 만성적

이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

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용기 

있게 긍정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불

안,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

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부

정적인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곧 ‘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더

욱 긴장과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

래할 뿐이다. 이러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필요

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곧 사랑, 감

사, 연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로 자

기 자신을 해방시키며 우리의 자아

가 확대되면서 긴장도 이완되게 된

다.

현대인들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

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선

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복잡한 사회

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회복탄력성’은 현대

인이 반드시 키워야 할 마음의 힘이

자, 영혼의 자가 치유력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이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고 직접 꼬집은 건 이날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한 라이언 

의원이었다.

라이언 의원은 우선 롬니와 함께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됐

다는 사실 만으로도 매우 흥분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

이언 의원은 이어 롬니와 자신이 단

짝을 이뤄 미국이 전 세계 초일류 

국가로서 영감을 불어넣고 지난 4

년간 실추된 지도력을 회복해 나가

겠다며 야심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자면, 거의 다 진 야구 

경기에서 구원 투수가 나서야 할 차

례라는 주장이다. 또 전 세계에 미국

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며 

힘줘 말했다. 결국 공화당이나 롬니

의 지지자들을 넘어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정부가 아니

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작

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기독교 

보수층들을 겨냥한 발언도 잊지 않

았다.

미트 롬니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지난 4월 

이후 부통령 후보 인선 작업에 거

의 4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숱한 정

관계 주요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롬

니 선거 진영이 막판에 폴 라이언 

의원을 낙점했다는 점에서 선거전

략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라

이언 의원은 마흔 두 살의 젊고 패

기 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공

화당내 보수 세력의 총아로 떠오르

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연방하원 예산위원장

으로 몸담고 있고, 이미 미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준비하고 있다(The Path to Pros-

perity: A Blueprint for American 

Renewal, House Budget Commit-

tee - Fiscal Year 2013 Budget 

Resolution). 따라서 공화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고질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

력투구하겠다는 각오를 읽을 수 있

는 대목이다.

롬니 후보는 11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자리에서도 미국의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자신과 라이

언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

며 국가 번영을 이루고 모든 시민들

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라이언 의원의 경우 공화

당 내에서 이른바 ‘오바마의 저격수’

로 명성을 얻은 점도 무시할 수 없

는 대목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 

조정 논의 과정에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면서 특

유의 거친 입담과 뚝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평정심을 잃게 

만든 일화는 유명하다.

이밖에 라이언 의원은 롬니가 강

경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일부의 

비판을 끌어안기에 가장 좋은 대안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여성층

이나, 중남미계를 중심으로 한 이민

층 유권자들의 표심보다 더욱 우선

시 되는 공화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

라는 분석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

에서 낙승을 거뒀던 위스콘신 주에

서 롬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언 의원은 공

화당 내부에서 과묵한 기득권층과 

롬니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층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롬니와

는 달리 라이언 의원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윈 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민 출신이다. 

롬니가 공화당에서 중도로 분류돼 

보수진영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반면 라이언은 정통 보수 진

영으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양측

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

인다.

결국 2012 대선은 진보와 보수 강

경 세력의 일대 충돌로, 먼저 경제 

회복 정책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공화당의 대권후보인 롬니 후보는 11일 자신과 함께 선거에 나설 러

닝메이트로 위스콘신 주 출신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을 선택했다

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폴 라이언 의원이야말로 자신과 함께 미국 경제

를 되살리기 위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미국 주정부 학위 인가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학교의 특징과 졸업 후 특전 

우편주소:  MRTCS 
P.O.Box 741459 Los Angeles, CA 90004  U.S.A 

�1�.입학원서�1통�(본교소정양식�)� � 
�2�.� 담임목사� 추천서�1통�(본교소정양식�)� 
�3�.� 신앙과� 장래목표에� 관한� 자술서�1통� � � 
�4�.� 최종� 학교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 음악 학사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대학원과정(Master) 3년 

 기독교 교육석사 
 종교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신학 석사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박사과정(Doctor) 2년 

기독교 교육학 박사 
 목회신학 박사 
 신학 박사 
 종교철학 박사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제출서류 

학교주소 및 연락처 

원서 제출 처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교무처:(323)622-8376 / 교학처직통:(323)428-7878 /  팩스: (323)-932-0788 
한국: 070-7883-3011 / 02-888-0672 / 이-메일: mrtsusa@hotmail.com 

1. 개혁주의 신학의 저명한 교수진을 통해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함 
2. 목회학 석사과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강도사 고시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3.해외거주자,특히 중국 거주자는 특별장학금 및 전반적인 목회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성적이 우수한학생과 목회자 선교사에게는 선별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금함) 
4. 선교사 지원자는 선교사 파송을 받을수 있고 목회자는 사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www.mrtsusa.org 

2012년8월6일(월) 개강예배 

2012년 8월 18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시   사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경제 회복시킬 공화당 구원투수 등장!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렸던 제 30회 런던올림픽이 보름

간의 일정을 마치고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올림픽 앞에서 종교와 사상

이 손을 잡았고, 지방색이나 정치적 

성향은 초월되었으며, 각 나라 선수

들이 보여준 위대한 드라마에 현안

도 잠시 잊고 박수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 이제, 선수들은 앞다투어 자

기나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여름

을 달궜던 열기가 식으려면 적지 않

은 시간이 걸릴 것만 같다. 1988년 서

울올림픽 이후 나라 밖에서 거둔 역대 최고의 성적 때문만이 아니다. 

올림픽 참가 이후 64년 만에, 그것도 일본을 이기고 금보다 귀한 동메

달을 딴 축구열기가 그렇고, 이른바 비인기 종목과 서구독점 종목에

서의 통쾌한 약진이 가져다 준 감흥은, 정말이지 돈 주고도 살 수 없

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같은 지구촌축제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남는 아

쉬움이 있다. 우선 승자와 패자에 대한 고착된 인식이다. 승패로 갈라

지는 승부의 세계는 냉엄, 냉혹, 냉정하다고들 한다. 메달 유무에 따라 

명암이 크게 갈릴 뿐 아니라, 이른바 노메달 선수들은 다시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깊은 그늘로 들어간다. 한국에 진 일본축구선수들에게 헤

엄쳐오라 했다는 것은 내 나라 이야기가 아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무리 국가적 자존심이 걸렸거나 승부욕이 강하다 해도 

이제는 승패, 그리고 승자와 패자에 대한 사려깊은 인식전환이 필요하

다. 승과 패, 메달의 유무, 혹은 메달의 색깔이 선수의 모든 것을 대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보여준 단 하루 혹은 몇일 간

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세월에 남긴 땀과 눈물이 있다.  

사실, 올림픽에 나오는 국가대표선수 정도면 실력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집중력, 게임운영, 컨디션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수

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긴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4년간의 수고와 인

내가 마치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 메

달만 없었을 뿐이지 개인의 실력은 향상되었고 목표를 향해 정진했으

니 감사한 일이며, 또한 전문 분야의 역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

으니 된 것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우리 그리

스도인들이라도 승패나 메달유무에 상관없이 그들의 지난 4년을 기

억해주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참여정신도 그렇다. 어린 시절, 체전을 중계하던 아나운서들

의 ‘자기고향을 빛내기 위해 나온 선수들’이란 표현을 생생하게 기억

한다. 지금처럼 특별 포상금이나 영광의 기회가 크지 않았으니 자기

고장을 위해 참여했다는 말이 맞다. 올림픽도 그랬을 것이다. 내나라 

이름을 빛내면 되었다. 그래서 일제치하였지만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

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 목이 메어 끝까지 

부를 수 없었던 것이다.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

졌다. 메달의 색에 따라 명예와 부가 한꺼번에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

래서 그 ‘성공’을 위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들기도 한다. 

고생한 선수들에게 보상이나 격려가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만일 그것을 목표로 참여한다면 적어도 올림픽정신은 실종된 것이다. 

나라를 위해 뛰는 순박한 마음이 아쉽다. 개인만이 아니다. 올림픽이 

소수강대국의 국력자랑 기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과학적 훈련은커녕 

기본적인 선수선발이나 참여경비를 걱정하는 나라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종목결정이나 경기의 룰조차도 강대국들

이 힘의 논리로 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약소국도 모처럼 어깨펴고 

함께 뛰어 노는 자리가 되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이번 올림픽을 통

해 스포츠외교 필요성을 느꼈다는데, 이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있다면 한국선수들을 대변하는 한반도스포츠외교에 그치지 말고 

올림픽정신이 살아나는 지구촌스포츠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어찌 올림픽뿐이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성과나 업적 때문

에 사람이 구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와 소속 교회를 빛내려는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야할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 뛴 모든 선수들과 그들을 위해 선수보다 더 수고한 분들에

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또한 각 지역 교회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준 모든 무명의 성

도들에게 힘찬 기립박수를 보낸다. 

올림픽 소감

시론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롬니 후보 2012대선 러닝메이트, 폴 라이언 하원의원 선택

서민출신 강경 보수주의 경제통...‘오바마의 저격수’로 명성

미 언론, “유권자 ‘경제 회복 정책 지지’가 관건” 보도

공화당 부통령 후보 폴 라이언(왼쪽)과 대통령 후보 롬니



<1면에서 계속>

서구 사회는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지배적

인 내러티브를 거부했

다. 그렇게 보편적 줄

거리를 잃어버렸기 때

문에, 스스로 줄거리를 

하나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아니, 

하나가 아니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처지

가 됐다. 왜냐하면 어

떤 이야기도 모든 사

람을 위한 현실적이

고 진실한 내용을, 그

렇게 믿을 만한 내용

을 한 이야기에 전부 

담아낼 수 없기 때문

이다. 지금 서구 사회

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내러티브는 전능한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에 새겨 넣은 의미를 발견하

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도리어 언어

와 내러티브는 삶의 무의미함에 직

면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개인

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찾는데 사

용된다.

하나님의 스토리와 경쟁하고 대

립하는 내러티브에는 순전히 개인

적인 것도 있고, 좀 더 권위 있는 것

도 있다. 현재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내러티브의 과잉에 직면해있다. 믿

는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

고 따라야 할까? 너무 많은 그리스

도인이 잘못된 스토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스탠리 하우어워스, 마이클 

고힌, 에디스 험프리 같은 여러 신

학자가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우리 문화가 제공하는 반기독

교적 스토리, 그 소비주의적이고 우

상숭배적이며 자기만족적인 플롯을 

수용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시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지배적

인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 신학이 확

산되면서 성경의 언어와 문학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깊어졌지만 이와 

관련해 나온 상업적 생산품들은 ‘하

나님의 스토리’에 거의 관심이 없다. 

고등학생 정도면 누구나 알고 있겠

지만, 스토리는 벌어진 사건뿐 아니

라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

하는 언어 자체와, 은유, 묘사, 유추, 

반복, 비유, 이미지 등의 문학적 장

치에도 의존한다. 그러나 지금 확산

된 내러티브 움직임은 하나님이 우

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선택한 시, 애

가, 서간, 선언, 예언 등과 같은 다

른 문학 장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내러티브 신학은 성경 스토

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요

약했다. 비내러티브적인 부분은 제

외하고 본문을 다시 썼다. 교회 내부

에서 한동안 그런 개정 작업이 아무

렇지도 않게 벌어졌다. 그러나 ‘새로

운 종류의 기독교’를 추구하는 포스

트모던 교회와 목회자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화제에 오른 일부 

목회자는 오직 성경 스토리로만 규

정되는 기독교를 만들었다. ‘스토리’

는 변증론과 교리, 조직 신학과 명

제적 진리 등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

앙을 형성하던 요소들을 전부 거부

하는 거의 배타적인 범주를 형성했

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첫째

도 둘째도 이야기다. 또한 랍 벨, 브

라이언 맥클라렌, 더그 패짓을 비롯

한 이머징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그 스토리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

두 자신이 비난하는 복음주의자들

이 전하는 이야기보다 ‘더 나은 스토

리’를 말하기 위해 고민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란 고정된 것도 절대적인 것

도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

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

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

짓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신학은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따라

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을 위해 마련된 복합적 지식이란 존

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 스토리를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동요가 나타나

고 있다. 

복음주의 진영은 인간에 대한 구

속사라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를 이해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

제하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

치게 명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성경 내러티브보다 우리 이

야기가 더 낫다고 착각하고, 성경 이

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대체하기 시

작했다. 

기독교는 항상 센세이션을 일으

키는 간증을 좋아했다. 천국에 관한 

서적 중에는 출간된 지 1년도 안 돼

서 150만 부 이상 팔린 책도 있는

데, 그 저자들은 이미 보수적이고 성

경적인 교회에서 ‘간증’을 포함한 각

종 사역과 강연 활동을 시작했다. 그

러나 이런 책들이 주장하는 죽음과 

심판, 천국, 지옥에 관한 내용은 성

경의 설명과 상당히 모순되는 경우

가 많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일어난 사실

만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

는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

나가 된 소설 ‘오두막(The Shack)’

은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예요”라

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험적 진실이 

아닌 허구적 내러티브지만, 하나님

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실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오두막’의 저자 윌리

엄 폴 영이 창조한, 킬킬거리는 아프

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모습을 한 하

나님과 플란넬 옷을 입은 쾌활한 목

수의 모습을 한 예수의 이미지를 받

아들였다.

‘내러티브 신학’이나 ‘이머징 교

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크리스천은 “태초

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나에게 임하니라…”,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 “부자도 죽

어…아브라함의 품에…”, “아들이 둘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데려가자, 예수는 밖으로 나

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 내

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와 

같은 이야기와 사건을 알았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성경 이야

기와 사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그저 성경 이야기를 암기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에 담

긴, 어찌 보면 터무니없고 불가해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보여주는 이

야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민족을 

모은 하나님 이야기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있

을법하지 않은 사나운 영웅과, 무시

무시한 전투, 웃음거리가 된 예언자, 

꿋꿋이 버티는 성인들, 기적적 치유, 

발을 씻기는 왕, 십자가에서 피 흘린 

하나님, 텅 빈 무덤, 최후의 분노와 

영광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적인 대단원, 문이 

활짝 열린 새 성이 내려와 이제 아들

과 딸이라 불리는, 죄에서 씻긴 사람

들이 그 어떤 빛도 필요 없이 오직 

어린 양의 빛에 의지해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모든 사람이 그 성에 들지는 못할 

것이다. 마음 놓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스토

리다. 우리는 손에 빨간 펜을 든 편

집자로서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

기 위해 찾는 자로서 이 이야기를 

읽으라고 초대받았다. 거슬리는 부

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든, 잠시 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판매고를 올

리기 위해서든, 이 내러티브를 다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러티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초대받았다.

성경을 어떤 장르나 의제, 필요의 

렌즈를 통해 읽으면 필연적으로 왜

곡이 일어난다. 현 문화에 만연한 반

성경적 스토리에 대항하기 위해 성

경의 통일된 내러티브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

이 제시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파

악하기 위해 성경을 하나의 장르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에게 이야기도 주셨지만 격언과 시, 

율법과 훈계, 예언과 애가, 수수께끼

와 편지, 환상과 계보, 기도 역시 주

셨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

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성경의 모든 

책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우

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부끄러

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

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고후4:2)라고 말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복음주의 역사학자 마

크 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Jesus Christ and the Life of 

the Mind)에서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 교리적 신조(doctrinal creed)

가 필요한 시기라고 일깨운다. 왜냐

하면 교리적 신조는 “기독교의 정수

를 정의하는 주제들에 무서울 정도

로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

리는 성경 이야기가 단독으로는 못

하는 일을 한다. 교리는 사건의 시공

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장

엄한 구속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

할 수 있게 해준다.

결론으로, 피츠버그신학교 험프

리(E Humphrey)신약학 교수가 말

했듯,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

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서 성경 스

토리 속의 하나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지 않는지, 글로 적힌 텍스트에 

대한 우리 사랑이 하나님 말씀 그 자

체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내러티브 신학에 마

음을 뺏겨 현혹되다보면 스토리 안

팎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를 도외시

할 위험이 있다. 험프리 교수의 말

에 따르면 “우리는 스토리에 참여하

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참여하

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스토

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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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론과 교리, 조직신학과 명제적 진리 등 

전통적 기독교신앙형성요소 거부 범주 형성”

서방과 미국은 시리아 총리가 이탈하는 것을 시리아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보았지만 8월 4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혀 다른 보도

를 했다. 알레포에서 정부군이 반군을 몰아냈고 살라딘에서도 반군이 

후퇴했다. 살라딘은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 십자군을 물리친 무슬림

들의 영웅이다. 7년 전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화는 십자군 전

쟁을 일으킨 서구 기독교를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에서 보면 

살라딘은 예루살렘의 임시 지휘관과 담판한다. 시민들이 조용히 철수

하면 결코 죽이지 않고 퇴각로를 열어주겠다고. 살라딘은 쿠르드족의 

시리아인으로 시리아가 자랑하는 영웅이다. 

지금 반군은 생각보다 조직이나 무기에서 정부군의 적수가 되지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우디의 지원은 말만의 지원이고 카타르

의 반탱크 화기와 로켓 프로펠러 수류탄 보급은 레바논을 경유하는

데, 현대화된 무기는 아니다. 실탄도 부족한 형편이다. 반면 이란, 러

시아, 중국이 시리아를 크게 지원하고 있다. 이란 관광객이 반군 포로

가 됐는데, 그들은 정부군을 돕는 이란인 지원병들로 본다. 특히 수천 

명의 시리아 주재 러시아 군인은 군대와 기술로 시리아 정부군을 크

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군의 정예부대인 공화국 수비대와 마헬 아사드인 아사

드 대통령의 “겁 없는 형제”가 지휘하는 제4기갑사단은 대부분 알라

위 신자들이며(아사드 대통령도 알라위 신자임). 현대 무기로 무장

한 이들 5만 명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군대라는 것이다. 정부군 병력

은 28만 명인데, 지하디스트를 제외한 반군 숫자는 5만 명에 조직력

이 약하다. 

아사드 붕괴이후의 시리아는 더 복잡하다. 이미 알카에다와 연관된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의 레이한리에 “위대한 시

리아를 위한 이방인”(Strangers for a Greater Syria)이라는 조직체를 

형성했다.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 강력한 수니 이슬람 국가를 만들

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체 외에 구원전선이라는 단체와 위대한 

시리아 해방이라는 단체는 더 배타적인 그룹이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아사드가 붕괴하면 “아사드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라고 외

치고 있다. 알라위와 평화적 공존은 기대할 수 없다. 한 반군 지도자

는 “순교자의 문화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

우는지 모른다”고 코멘트 했다. 

벌써 아사드의 반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으킨 혁명이 납치당했

다고 원망한다. 세속주의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자유 시리아군(Free 

Syria Army)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대 교회, 다양한 내러티브 과잉에 직면 대안 없는 시리아 내전 
이코노미스트,‘혼란에 대처할 대안이 있는가?’ 보도

CT,‘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으로만 성경 읽을 때 문제점 제기



런던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였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출전선수들에게

는 4년 동안 힘써 갈고 닦은 훈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들이었습

니다. 특히 런던올림픽은 우리 민

족에게는 남다른 감동을 주는 것은 

64년 전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초로 참석

하게 된 역사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경기에서 모든 선수

들이 선전하여 종합5위에 올랐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가 열리기도 전에 매스컴에

서는 메달을 획득할 유망주들을 예

견하기도 하고 이미 예상된 일이라

며 결정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

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목에 기대

를 걸지만 특히 수영의 박태환 선

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

다. 그의 컨디션과 준비과정이 탁

월했기에 그의 우승은 누구도 의심

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격이라는 

비보를 접하게 되니 참으로 실망과 

좌절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마이

클 볼 전담코치와 대한체육회, 대

한수영연맹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

했고 국제수영연맹(FINA)에 재심

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여 

기다림 끝에 FINA로부터 판정번

복을 통보받았습니다. FINA가 판

정을 뒤엎은 건 25년여 만이었다

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은 결선티켓. 

하지만 소식을 접한 건 컨디션이 

엉망이 된 이후였습니다. 박 선수

에게 있어서의 3시간은 무어라 표

현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

다. 그는 이미 엉망이 된 컨디션이

지만 힘을 다해 경기를 하여 은메

달을 획득했습니다. 1만 명도 되지 

않는 수영인구의 대한민국에서 ‘마

린보이’라 불리는 박 선수는 온 국

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

국을 향해 레이스를 펼치는 우리

는 수영선수입니다. 한 치의 실수

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

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기준

입니다. 

한국 축구가 8강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들을 설레게 하였습

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림픽 출

전 64년 만에 기적과 같은 결실을 

거둔 축구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되

었고 드디어 지난 10일 올림픽 동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온 국민의 큰 기쁨이 되기

에 충분했습니다. 워낙 실력이 출

중했던 영국이 그것도 연합팀을 특

별히 구성해서 출전한 영국 팀을 

이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축

구 전, 후반 전이 끝나고 연장전 30

분마저 무승부로 끝나자 승부차기

에서 마지막 한 꼴 차로 승리를 이

룬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의 경기

는 참으로 멋진 진기명기의 경기

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국

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속이 시원하

다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목

이 터져라 응원한 고국의 국민들과 

이곳 이민자들은 물론 현장에서 응

원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 망신을 시킨 

팀도 있어 슬프게 합니다. 여자 배

드민턴 팀이 결승전에서 강적과의 

경기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

기를 운영하다가 실격 당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하기 위해 일부러 네

트를 만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경기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자국 

선수와의 경기를 피하거나 쉬운 상

대를 만나기 위한 ‘고의패배’ 시도

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31일 여자

복식 조별리그의 한국-중국 선수

간 경기와 한국-인도네시아 선수

간 경기입니다. 한국선수 4명과 중

국의 2명, 인도네시아의 2명 등 총 

8명이 실격됐습니다. 우리의 인생

을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목적을 이루고 성

공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얄팍

한 속임수를 부리는 선수도 있습니

다. 우리의 인생도 성공한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 실패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인생은 ‘일생’이라 말합니

다. 한 번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인생은 ‘앞’은 있지만 ‘뒤’는 없

다고 합니다. 그것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

전하는 선수들은 실패하면 4년 뒤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올림픽에 출전한 우

리들은 배드민턴선수들과 같이 그

동안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칙

들을 익히고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하듯이 인생의 올림픽에서도 피나

는 훈련과 삶의 절제를 통해 보다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리라 생각됩

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 사는 우

리 모두가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

을 때 승리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모든 구원 받

기 원하는 자에게 귀한 본이 됩니

다. 본래 삭개오는 물질 만을 추구

하는 구원과는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

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고 진실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럴 뿐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의 기

록에 의하면 그는 그 후 가이사랴

에서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고, 베

드로의 동역자로 있다가 가이사랴

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는 여

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

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삭개오의 

아래에서 일하는 여러 명의 세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주

로 로마정부의 앞잡이로 일해야 하

니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는 대상이

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직

책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

냐하면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때

문이지요. 

여리고는 국경도시였으므로 무

역이 활발하여 아마도 세금이 많이 

걷혔을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향료의 산지가 되어서 세금이 더욱 

많이 걷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 삭개오가 부자라는 말을 보아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많

은 세금을 거두어드렸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정부와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자유로이 세금

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라는 직책은 부자라는 말과 거

의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삭개오

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1.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원함

(3-4절)

삭개오가 이렇게 부자로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았지

만,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

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

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재물

이 사람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세상

적인 성공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남으

로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원

했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도 했지만, 삭

개오는 키가 작은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

지만, 누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만 핑계대고 있으면 결코 주

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삭

개오는 키가 작은 장애물을 극복하

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

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세리장과 

같은 점잖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

갑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원하였고, 영혼의 소원을 이

루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취

하고 있습니까? 그냥 환경만을 핑

계대고 주님을 가까이 보기 원하는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심

(5-7절)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

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데

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

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시

면서 친절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

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같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

고 주님을 만나기 원할 때, 주님께

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절

을 베푸시면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

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

다리고 계십니다. 

사실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

록 3:20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했

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

음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마음 문

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

실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드

리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기를 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

기 집에 오신다는 말에 너무 감격

하였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

까이 오시는 일은 정말로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경험한 사람

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

가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

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삭개

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느냐가 그들의 이유였습니

다. 아무리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

이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

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

도 개인적인 삶의 깊은 곳까지 찾

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는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나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청소해 주셔

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해

결하려면 힘이 너무 들고 스트레스

가 너무 심합니다. 그저 우리는 마

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

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서, 나의 부족한 면도 채워주시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도와주십니다. 

3.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름

(8-10절)

주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오셨을 

때 진실로 구원이 이르렀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고백

하기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일이 있

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누가

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

께서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

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소유를 절반

이나 팔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

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삭개오

의 결심이라기보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에서 나

오는 진실한 고백이요 열매가 아니

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

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

저히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같

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

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삭

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주님께

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

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

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푸/ 른/ 초/ 장 
김만수 목사

(새생명선교교회)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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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개오의 구원
누가복음 19:1-10

인생 올림픽



Q: 저는 성가대 지휘자로 교회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

의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

다. 다윗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이 찬

양대원이 될 수 있었는지요?

A: 구약에서 성전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30세부터 성

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정년은 50세였습니다(민4:3). 그

러나 25세가 되면 성막 일을 하는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었습

니다(민8:24). 다윗 때는 그 하한선을 20세로 낮추었습니다(대상

23:24). 그런데 다윗 때에 성전봉사를 위해 소집되었던 레위인의 

총수는 3만8천명이었는데 이들 중 여호와의 전 사무를 담당한 자

가 24000명, 유사와 재판관이 6000명, 성전문지기 4000명, 그리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4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

회의 봉사직무는 다양하며 어느 일이든지 직무에 귀천이 없습니

다. 특히 성전 주위를 감시하고 지키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문지

기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천하게 보일지 모르나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 모세시대의 성막에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희생과 제사 드

리는 피 냄새만 날 뿐 오직 엄숙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약속한 것이 많이 성취되었습니

다. 그러므로 이젠 그것을 성취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밖에는 없

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에는 예배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대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선견자들이었습니다(역

대하25:5). 선견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는 자라는 말로 예언자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만큼 신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교회의 찬양사역을 맡은 지도자들은 음악적인 면에도 탁월해

야 되지만 말씀에도 익숙하고(5절) 기도하는 신령한 은사도 있는 

성령충만한 사역자가 찬양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

한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영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찬양대의 지휘자들로서 지

도자들이며 4000명의 성가대를 지도하기 위해 288인이라는 중간 

지도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 그들로 4000명의 

성가대원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

효가 288인이라”(역대상25:7). 역대상 9장 33절을 읽어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

야로 자기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 하였더라” 

여기를 보면 전문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전문성의 원리를 두 가

지로 말하는데 그것은 골방과 골몰입니다. 골방에 거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전적으로 그 일에만 헌신하였

습니다. 교회의 찬양대나 찬양사역자들은 기도하여 곡 선정을 잘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문성에 대해 남에게 인정받아야 합

니다.

다윗시대 찬양대는 4천명...지도자는 ‘골방과 골몰’ 전문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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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우리의 세대는 전세계적으로 부패

한 시대이다. 한국이 또 다시 부패에 

대한 검찰의 조사로 시끄럽다. 현직 

대통령의 형을 포함한 측근들의 부

패로 현직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여

당은 공천에 대한 금품수수로, 야당

의 원내대표도 뇌물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

권의 부패에 대한 폭로와 구속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친다. 한국의 전

직 대통령들은 임기후 현대판 유배

를 가기도 하고, 또한 부패혐의 때

문에 자살까지 한 기상천외한 일도 

있었다. 

물론 부정부패는 우리의 문제만

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정부패

로 인하여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

흔들리고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부

정부패는 권력을 설명하는 세계 공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부패하지 않은 

정권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없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동

안에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원하

는 것들을 얻으려한다. 비록 그것이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

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새로운 용어도 나왔다. 부

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

tions Index, CPI)이다. CPI 는 부

패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공무원

과 정치인의 부패인식정도를 뜻한

다. 전세계의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 조사하여 국

가별 순위를 매긴다. (TI)는 매년 국

가별 청렴도 순위를 발표한다. 국제

투명성기구는 1994년에 조사를 시

작했고 1995년부터 CPI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TI의 Cobus de Swardt

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

들의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각성은 

부패한 나라와 지도자들을 경고하

며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 자국민들

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부패인식지수 CPI는 숫자가 높을

수록 부패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깨

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10에서 가장 

부패한 것을 나타내는 0의 범위에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

라들, 즉 70%의 나라의 CPI지수가 

5.0미만이며, 개발도상국들은 90% 

이상이 5.0미만이다. 온통 부패했다

는 말이다. CPI숫자를 노란색과 빨

간색 사이의 코드로 변환시켜 보았

더니 아시아도, 중앙아시아도, 동구

권도, 남아메리카 대륙도, 아프리카

도 온통 새빨갛다. 온통 부패했다는 

말이다. 크게 말하면 그나마 기독교

국가들, 혹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

던 나라들의 부패도는 많이 낮은 편

이다. 

한국의 시사과 한국반부패정책학

회가 공동으로 2011대한민국 부패지

수를 측정해 보았다. 국내의 87.5%

가 “한국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대답

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한국의 부패정도는 어느 

수준일까? 국제투명성기구가 2011

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한국

은 183개국 중 43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아래로 떨어졌다. OECD국가 

중에서는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권이다. OECD회원국의 평균 CPI 

6.97에 비교해도 한국은 5.4로 더 많

이 부패해 있다고 말한다. 

가장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청렴한 

나라의 1위는 뉴질랜드(9.5)이다. 그 

다음이 덴마크, 핀란드(9.4), 스웨덴

(9.3), 싱가포르(9.2), 노르웨이(9.0), 

네델란드(8.9), 오스트레일리아, 스

위스(8.8), 10위는 캐나다(8.7) 순서

이다. 반면에 가장 부패한 나라는 소

말리아와 북한(1.0)이 불명예스러운 

부패국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4

위로 7.1이고, 일본은 8.0으로 14위

이다. 한국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도 부패의 정도가 더 심하다. CPI는 

한국의 부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

식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라는 점

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먼저 큰 그림을 보기위해서 대륙

별로 살펴보자.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은 CPI가 4.0

이하로 부패가 매우 심했다. TI에서

는 아랍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시민

혁명인 ‘아랍의 봄’이 있기 전에 이

미 해당국가들의 부패의 정도가 심

각함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세계 사

람들에게 이집트는 물론이고, 리비

아와 예멘은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어진다. 

국가들이 부패방지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레바

논은 법이 있음에도 CPI가 2.5이고, 

요즈음에 문제가 되는 시리아는 2.9

로 순위가 129위로 부패한 나라들이

다. 이라크는 CPI가 1.8로서 극도의 

부패함이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만

연되어져 있다. 이런 만연된 부정부

패는 이라크 문제가 미국이 군수물

자나 방위능력을 증진시킴으로 해

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나라

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오

직 보츠와나를 포함한 3-4개의 나

라들만이 부패인식지수가 5.0이상

일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부패의 온

상이다. 아메리카대륙도 마찬가지이

다. 183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아메

리카 대륙에 있다. 그중에 2/3 이상

의 나라들이 세계순위에서 중간이

상의 부패도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

다. 또한 TI에서는 세계적 회사별로

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했다. 2011

년 통계에 의하면 가장 부패한 회사

는 Bank of China(1.1)이고, 그다음

은 부패한 회사들은 Honda Motor

와 China Construction Bank가 1.9

로, 그리고 Amazon.com과 Toyota 

Motor는 지수가 2.8이다. 물론, 세계

적인 회사들이 부도덕한 재정관리

와 부패로 세계경제에 큰 위기를 몰

고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

만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회사들

이 이정도로 부패가 심하다는 사실

은 또 다른 충격이다. 

성경은 부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세계적인 부패인식지수의 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

들이 죄를 범했고(롬3:2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1:20)라고 했

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를 결

단코 미화하지도 당연시하지도 않

는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

어버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이다. 반

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부패하

여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

의 역사이다.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

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이 항상 악하다”(창6:5) 하셨다. 어

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창

8:21).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왔고, 

바벨탑의 혼돈이 생겼고, 소돔과 고

모라가 망했다(창13:13).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

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출

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미 부패했

다(출32:7).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렘17:7). 성경은 단 한마디도 틀림

이 없다.

왜 부패한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

지 않을 때에 인생은 필연적으로 부

패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

으면 소행이 가증하며 악을 행한다(

시14:1, 53:1). 부패는 하나님을 부

인함으로 시작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문명의 멸망으로, 영원한 멸

망으로 몰고 간다. 사람들은 하나님

을 버림으로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

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와 탐심과 부

패의 노예가 된다. 마치 썩은 것에 파

리가 꼬이듯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부패는 자동적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믿는 우리도 교만할 이유

가 하나도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

성들도 부패할 수 있다(사1:4). 선지

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

패와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

개를 촉구했다. 또한 권력이 있어서

만 부패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계

층의 부패는 전세계의 절망적인 현

주소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전 안에서도 

부패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편의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졌다. 이권이 관심거리였다. 

부패는 자생능력이 없다. 부패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 부패는 척결

되어져야 하며, 씻겨져야 하며, 회개

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

서 하박국은 부흥을 간구했다. 주님

의 일으키시는 회개의 운동이, 주님

의 보혈로 씻음만이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들도 부패를 버리게 하

고 살게 한다. 

나는 부패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

하게 반응하는가? 나의 영적 부패인

식지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나라

와 민족의 부패에 대하여 점수를 매

기실 때 그 점수는 과연 어떻게 될

까?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

다.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회개함

으로 나아가자!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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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패의 시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사에크(타이 

세크)족은 라오

스 중부의 메콩

강 부근에 거주

하며 일부는 태

국 북동부와 베

트남 국경 부근

에 산다. 사에

크족은 사에크라고 불리는 디악

(Diac)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북부 

타이어계에 속한다. 많은 사에크

족 사람들은 라오스어도 함께 사

용한다. 

끊임없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타이족은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주

했고 그러면서 또한 많은 종족들

을 정복했다. 13세기경 마침내 라

오스 땅에 정착했는데 다른 종족

들과 마찬가지로 사에크족도 광범

위한 문화적 접촉을 경험하면서 라

오족과 타이족 문화에 동화돼갔다. 

여러 차례 전쟁의 역사를 거친 라

오스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의 정

치적 경쟁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 라오스인들

의 분열이 시작됐고 또한 태국도 

정치적 쿠데타와 소요를 겪으면서 

많은 정치적 변화들을 경험했다. 

수년에 걸친 처절한 전쟁들이 사

에크족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

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삶의 모습 

사에크족은 사회 전반에 걸쳐 타

이와 라오족문화를 흡수했다. 그러

나 잘 보존된 사에크 여성들의 “원

형 춤(round dances)”은 여전히 

사에크족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

을 잘 나타낸다. 

사에크족의 가옥은 전형적으로 

대말 위에 나무나 대나무로 지어

진다(고상식 가옥). 집집마다 가금

류(닭, 돼지, 염소등)들이 고상식으

로 지어진 집 아래 공간에서 자유

롭게 키워진다. 농지는 보통 주거

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쌀이 

사에크족의 주요 농작물이기는 하

지만 자체 소비와 판매를 위해 다

양한 다른 농작물들도 재배한다.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일도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사에크족은 

몬순기(우기)에 쏟아지는 강우량

만으로 논과 밭에 필요한 물을 충

당한다. 사에크족 남성들은 씨뿌리

기 위해 논밭을 경작하고, 집을 짓

고,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한다. 반

면 여성들은 논밭의 잡초를 뽑고 

추수를 도우며, 상품으로 판매할 

것들을 나른다. 아주 극소수의 사

에크족만이 도시로 이주한다. 그들

은 라오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서 고기와 야채들을 옷이나 소금

과 교환한다. 사에크족의 가장 중

요한 정치적 단위는 촌락이다. 각 

촌락들은 각기 독립적이며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수장이 마을마

다 있다. 부계 중심의 핵가족 또한 

사에크족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오스에 살고 있는 소

(So)족과 통혼하는 것은 이미 사에

크 사회의 일반화된 풍습이다. 

사에크족은 라오스 사회의 주류

계층에서 격리돼있기 때문에 보다 

발달된 문화, 경제, 교육 기회를 항

상 갈구하고 있다. 1950년대 이래

로 라오족, 북부베트남, 중국인들

의 지원을 힘입은 공산주의 군대

가 촌락민들의 생활을 혼란케 했

다. 정부군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계속되는 전투로 사에크

족 사회는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

처를 갖게 됐다. 

신앙 

주변국들의 강한 불교적 영향에

도 불구하고, 라오스의 사에크족 

대부분은 자신들의 전통 민속종교

를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조상숭

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

상신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이 영혼

들을 잘 달래야만 한다. 자연계에 

속한 다양한 영혼들의 존재를 확

신하면서 또한 각 촌락마다 “수호

신(guardian spirit)”이 있다고 믿

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1980년대 이래 라오스와 베트

남 공산군대의 압제는 태국 북동

부 지방에 혼란을 야기 시켰다. 특

히 타이 사에크족이 많이 살고 있

는 나콘파놈(Nakorn Panom) 주

에 큰 타격을 주었다. 사에크족 사

람들은 라오족이나 태국정부보다

는 자신들의 촌락에 깊은 충성심

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사에크

족이 라오스와 깊이 관계하는 것

을 두려워했다. 

사에크족은 전쟁의 상처들을 치

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나 정부관계자들을 대할 때는 보

다 나은 교육과 정치적 지혜가 필

요하다. 라오스와 태국에 사는 수

천명의 사에크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한 단체뿐이다. 

현재 사에크어로 된 성경이나 기

독교방송은 없다. 

             

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목사가 기관지염으

로 추정되는 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밝

혔다. 호흡기내과 데이비드 푸치 전문의는 “그레이엄 

목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매우 

안정적”이라며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대변인은 “TV 방송을 통해 손자 윌 그레이엄의 

설교를 시청하는 등 의식에도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폐렴 증세로 입원하기도 했던 그레이엄 

목사는 그동안 자택에서 책을 집필해왔다. 

 

월드비전, 양학선 10년간 후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회

장 양호승)은 한국 체조사상 최초

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가 월드비전 무진복지관을 통

해 후원받아왔다고 12일 밝혔다.

양 선수의 어머니인 기숙향씨는 

월드비전 복지관 관계자들을 만나 “후원해주셨던 국내 

후원자분들, 지속적으로 도와주신 월드비전 무진복지

관 선생님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며 “학선이처럼 형편

은 어렵지만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도 학선이를 보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선수와 형, 가족들은 2001년부터 고등학교를 졸

업한 2011년까지 급식비, 의료비, 생계비, 장학금 등을 

국내 후원자들과 월드비전으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양 

선수를 2001년부터 10년간 후원했던 이성민(43)씨는 

“아이들과 함께 TV중계를 보면서 양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며 “처음 후원할 때는 

체조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도에 포기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작은 후원금을 보냈을 

뿐인데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며 “우리 아이들도 양 선수를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느

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선수가 후원자들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감

사의 인사와 함께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하

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세계대회 

때는 아쉽게 4등에 그쳤지만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시

기 때문에 아시안 대회 때 1등 할 수 있었어요… 앞으

로도 운동 열심히 해서 올림픽 무대에서 꼭 금메달 따

는 모습 보여드릴게요”라며 이번 런던올림픽 금메달

을 약속했다.

나이지리아 교회 또 테러공격 당해 
 

이슬람과 기독교 간 종교갈

등을 빚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서 또 다시 교회를 상대로 한 테

러가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군 당국은 중부 

코기주 오켄 지역의 한 교회에

서 지난 6일 밤 예배를 드리던 중 무장 괴한들이 총기

를 난사해 이 교회 목사 등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

다. 

현재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선 단체는 없지만 급

진 이슬람 단체 보코 하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알카에다, 소말리아 아이들 자폭테러 이
용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알

카에다에 납치돼 쇠사슬에 

묶인 채 자살폭탄 요원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연합뉴스 

인터넷판이 영국 일간지 데일

리메일 13일자를 인용 보도했다. 

테러 조사관 닐 도일은 소말리아 정부가 모가디슈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양성 학교를 급습할 때 동행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에 나온 아이들은 모두 10세 이하

이고 심지어 7세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부모 대부분은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알카에다와 연결된 소말리아 테러조직

인 알샤바브의 조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자살폭탄을 터

뜨려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고 교육하고 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교사들은 아이

들이 수업을 빼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말리아 정

부는 최근 수 개월간 이와같은 테러리스트 양성 학교

를 불시 단속해서 200명을 체포했다.

닐 도일은 선데이미러와 인터뷰에서 “알샤바브가 소

년 병사와 자살폭탄 공격요원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들

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바브는 정부군

의 합동작전에 밀려 모가디슈에서 축출됐으며 이후 재

기를 꾀하는 중이다. 사진이 공개되기 며칠 전 모가디

슈에서는 알샤바브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원

격조정 폭탄 테러로 소말리아 정부군 8명이 희생되기

유목민 자녀위한‘낙타도서관’인기 

30년 넘게 에티오피아

에서 구호사업을 펼쳐 온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이 

에티오피아 유목민 아이

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시작한 ‘찾아가는 낙타도

서관’이 유목민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선물해주

고 있다. 

‘찾아가는 낙타 도서관’은 ‘3낙타 1조’로 구성된다. 

무더위 속에 두 마리의 낙타가 200여권의 책을 각각 

한 상자씩 등에 싣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친 낙타의 

대타로 대기하면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닌다. 낙타가 유목민 마을 사이를 이동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일. 한 마을에서 15일, 길

게는 한 달 정도 머물고 낙타와 목부(牧夫), 책을 담당

하는 사서도 그 기간에는 휴식을 취한다. 

낙타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유목민 아이들은 자신이 

읽고 난 책을 서로 교환해서 읽기도 하고 ‘책 클럽’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등 그야말로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다. 소말리 마이소 지역에 사는 할리모

(14)도 그 중 한 명이다. 할리모는 ‘아르말(Armale) 기

초교육대안학교센터’(이동식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 

불과 몇 달 사이에 글자를 배웠다. 글을 알게 되니 책 

읽는 욕심이 생겼다. 낙타도서관이 오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에

는 며칠 동안은 마음껏 책을 읽는다. 

지난해 11월 낙타도서관사업 지원을 시작한 세이브

더칠드런 코리아는 현재 소말리 지역의 아프뎀(Af-

dem) , 메이소(Meiso) 구역의 5개 유목민 마을과 40

개의 기초교육대안학교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낙

타도서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세이브더칠드

런 코리아가 지원한 낙타도서관을 통해 만난 아이들

은 3000명이 넘는다. 이 사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탈북자 지원 전재귀 선교사 36일째 억
류 

중국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자들을 

돕던 전재귀(51·사진) 선교사가 36일

째 중국 공안에 억류된 사실이 밝혀

져 한·중 간 외교쟁점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13일 기독교사회책임과 탈북

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에 따르면 

예장 국제합동 부산하나로교회 소속인 전 선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에서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해오

다 지난 7월 9일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체포됐다. 

지난 3월 우연히 알게 된 5명의 탈북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

동을 펼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외교통상부 확인 결과, 

전 선교사는 중국 산둥성 변방부대 무장경찰 당국에 ‘

탈북자밀입국알선죄’로 체포돼 현재 산둥성 옌타이 구

치소에서 조사받고 있다. 

전 선교사의 가족들은 급히 중국을 방문, 사태 파악

을 위해 면회를 요청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

절당했다. 영치금도 한국 영사를 통해 접수하라며 거

절당한 상태다. 가족들은 현재 칭다오 영사관을 통해 

사태 파악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전 선교사의 가족들은 기독교사회책임과 탈북난민

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전 선교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혹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2시 

서울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갖기로 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체포 이후 한 달 만에 

가진 영사면담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전 선교사를 체

포·연행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로 수차례 머리를 가

격하고 두 차례나 숨이 멎을 정도로 목을 조르는 등 가

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레이엄 목사 기관지염 입
원 

 

빌리 그레이엄(사진) 목사가 11일 

저녁 기관지염 증세로 입원했다고 노

스캐롤라이나 주 인근 선교병원 측

이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최근 보도

했다. 

선교병원은 그레이엄 목사의 개인 대변인 래리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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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사에크(Saek)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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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자유를 허락하지만 아

직도 반 기독교적 압력이 강한 이

슬람국가들   

A.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1965년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후 무신론 공산주

의를 반대하여 Pantjasila(5개종

교 인정)라는 법을 만들어 기독교

를 포함한 다섯 개 종교를 정식으

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슬람교는 

2억4천만 명의 인구의 80.3%이

며 기독교인 수는 15.8%로 놀라

운 교회성장을 이루었다. 신학교

도 150개가 넘으며 많은 지도자들

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Suharto 대통령

정권이 무너진 후 보수주의 이슬

람세력이 강화되어 교회에 압력

을 가하게 되었다. 2011년 인도네

시아 정부는 신학교 인준관리를 

종교청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여 

한 신학교에 5명의 Ph. D 소지 신

학자가 없으면 교육부 인가를 받

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 교회지도

자 양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가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사립학교에서 공부

하는 무슬림학생도 기독교 채플

에 참석하지 않고 무슬림이만(목

사)을 보내 이슬람신앙을 유지하

도록 법을 만들었다. 근래에 이슬

람 대 기독교 충돌이 나날이 늘어

가는 상태에 처해있다.

말레이시아는 2,800만 인구를 

갖고 있으며 말레이인(42%), 중

국인(31%), 인도인(9.4%)이 있고 

종교는 무슬림(62.6%), 기독교인

(9.4%), 힌두교인(6.2%)으로 되어

있다. 경제권은 중국인이 차지하

고 있지만 정치권은 무슬림이 갖

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부의 

이슬람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  

B. 신학교육을 강화시켜 충분

한 지도자양성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

는 제한된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교회지도자 양성은 수적

으로 충분하며 영성이 강한 목회

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학교육은 이 목

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많은 복음주의신학교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며 외국에 의

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신학자와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속히 이루어야한다. 

아세아신학협회(ATA)는 아세

아에 있는 1,300개 신학교를 중심

으로 신학교  인가(Accreditation)

를 수여하는 단체이다. 현재까지 

아세아의 25개국에 있는 140개 신

학교가 ATA인가를 받고 있다. 이 

두 나라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

이 ATA의 인가를 받고 신학교육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

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TEE를 사

용하여 평신도 제자훈련 프로그

램이 전국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ATA는 1985년 아세아신학대

학원(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AGST)을 창설하여 

네 개 학위 (Th.M., Ph.D., Ed.D., 

D.Min.)를 수여해왔다. AGST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

시아/싱가폴/태국/미안마에서 진

행되어왔으며 현재까지 약 200명

의 아세아 신학자들을 배출하였

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

부는 선교사 비자를 발급하지 않

으므로 자국에서나 외국에 있는 

AGST와 신학대학원을 이용하여 

최고의 교회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4. 무슬림 인구가 소수인 국가

들

A. 싱가폴, 태국, 필리핀, 인도 

적지 않은 수의 무슬림이 아

세아의 여러 나라에 소수민족으

로 존재하고 있다. 싱가폴(14%), 

인도(12%), 태국(7.9%), 필리핀

(5.7%) 등 한국에도 35,000명, 중

국(2%)에 무슬림이 유하고 있으

며 그들은 민주주의와 종교자유

를 부르짖고 있다. 한 평론가는 중

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성장하

고 있는 보수주의 이슬람을 이렇

게 평가하였다: “Muslim Broth-

erhood은 민주주의를 한 개의 다

리로 보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들

은 그 다리를 불살라 버린다’”(월

드, 7월28일자, p.38).

B. 무슬림을 사랑하는 기독교

인의 적극적인 전도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무슬림

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이슬람의 정

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결하

여 타문화와 타종교의 영향을 받

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을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

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전도하여 

많은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이

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전

략

현재 한국선교사 24,000명이 

17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

별히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을 갖

고 적절한 선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한국의 이슬람권선교는 교역

자양성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2. 한국교회 선교운동은 지교회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만 이 선교의 비전이 한국의 250

개 신학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아에서 한국같이 신학교육이 

발전된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현

재 한국에 신학박사, 기독교교육

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학자의 

수는 2,000명이 넘는다. 이제는 

신학박사학위를 갖고도 한국에서 

가르칠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

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선교의 비

전을 갖고 이슬람지역에 있는 신

학교에서 가르치며 평신도 제자

훈련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3. 한국선교사의 이슬람권 선

교전략은 TEE 연장신학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평신도 신학교

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장만

해야 하며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On-

line신학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재

료를 기독교인의 네 개 레벨에 맞

도록 만들어내어 핍박받고 있는 

이슬람지역의 교인들에게 공급하

여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하

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

종교자유 허락된 이슬람국에 영성 강한 사역자 양육이 시급

발전된 신학교육...온라인 교육 활용 TEE연장신학교육 시도

특/ 별/ 기/ 고

이슬람국가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

교회지도자 양성(하)
노봉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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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칼럼 (37)

성품리더십(5)-기쁨의 리더십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는 기쁨(Joyfulness)을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라고 가

르칩니다.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리더십은 강력

한 영향력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좋은 리

더십이란 훌륭한 매너,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인간적인 신념과 선

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지요. 특히 리더가 갖춘 기쁨의 

성품은 탁월한 영향력이 되어 그가 속한 공동체와 자신의 삶을 행복

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쁨의 성품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

롯된답니다. 나 자신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자신

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이 어려워도 함부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즐거

운 마음을 유지하지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

적인 삶을 살게 한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자

신 속에 숨겨진 강점을 찾아 계발하여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자세

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리더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높은 자존감이 비결입니다. 높

은 자존감은 바로 자신감으로 표현되지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즐거

워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 안에 기쁨의 성품을 소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세상을 향한 당당함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자녀를 향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자녀는 자신을 사

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

라나게 됩니다.

둘째, 잘하는 것을 찾아 강점으로 계발해줍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부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서 격려해주세요. “와, 대단한 걸!”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와 같

은 칭찬의 말들을 아낌없이 듣고 자란 아이는 문제를 통해 숨겨진 

장점을 계발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의 작

은 성공은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억되어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나

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셋째, 아이에게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주는 언어를 들려줍니다. ‘

너 때문에 못살아’ ‘배불러 죽겠네’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 대신 ‘엄

마는 널보면 행복해’ ‘매일 이렇게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기

쁨의 언어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

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기쁨의 성품을 유지하는 5-2-5 법칙을 연습하세요. 화를 폭

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인공포증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먼저 화를 조절

하고 기쁨의 성품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든 성품을 다하여 기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쁨의 5-2-5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다섯을 셀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

니다. 2: 마음속으로 둘까지 세며 숨을 참습니다. 5: 다시 다섯을 세

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기쁨의 리더는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

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품 좋은 지도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세상은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화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

었지만 직접 화석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장 흔한 화석

은 조개류 화석이고 그 다음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물고기 화석이다. 

그러나 공룡 화석을 비롯해서 육

지동물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

는다. 또, 조개나 물고기 화석들은 

마치 살아 있는 실물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발견되지만 공룡 화석

이나 육상 동물의 뼈들은 여기저

기 흩어진 채로 몇 조각만 발견되

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형편이므

로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 뼈들이 

100%인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유

명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도 불과 

몇 조각만 진짜이고 나머지는 가

짜로 만들어 덧붙인 것이 대부분

이다. 왜 공룡 뼈들은 조각으로 발

견되는 것일까?

공룡 뼈들이 조각으로 그것도 전

체가 아니라 대부분 뼈 몇 개만 발

견되는 것도 진화론자들에게는 화

석에 대한 여러 가지 불가사의들 

중에 하나다. 조개나 물고기는 생

생한 모습의 화석을 남겼는데 왜 

공룡은 뼈 몇 조각만을 남겨 두게 

되었을까? 

1)진화론적인 화석 설명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

정을 교과서들은 이렇게 기록해

왔다. 물고기가 죽으면 아래로 가

라앉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침

전되는 흙에 묻히고, 수백만 년의 

더 오랜 세월이 흘러 물고기 뼈들

이 화석화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런 설명은 진화론에 근거한 그리

고 진화론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

도 된 설명일 뿐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아마 몇 시간이 안 되

어 다른 물고기들에게 먹혀 버려 

이 세상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

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몇 달이 못 되어 썩어 없어져 형체

를 알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

게 되면 살아 있는 듯 한 모습의 물

고기 화석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

런데 거의 모든 물고기 화석은 완

벽한 뼈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므로 죽은 물고기가 가라 앉아 오

랜 시간이 흐르면서 흙에 묻히고, 

수백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화

석화 된다는 설명은 상상일 뿐 사

실일 수 없다. 교과서와 같은 방법

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생생한 모습의 물

고기나 조개 화석들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백만 년의 

긴 시간을 원하는 진화론자들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다!

2)성경 역사를 토대로 한 화석 

설명

성경은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을 

전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였을 뿐 

아니라 모든 깊음의 샘이 터졌다

고 기록하고 있다(창7:19; 7:11). 

이럴 경우 강한 지진이 온 세상에 

있었음에 틀림없고 이 때 땅이 흔

들리고 흙과 돌들이 서로 떨어져 

들뜨는 토양액화(liquefaction) 현

상이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강진 

피해의 주원인은 강한 진동보다 

순간적인 토양액화로 기초가 없어

지는 것이다. 강진은 쓰나미와 같

은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했을 것

임으로 물과 흙과 돌들 심지어는 

자동차만한 바위가 함께 움직이

는 대형 사건이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이었음을 그려 볼 수 있다. 실

제로 이때 만들어진 지층은 전 세

계 육지의 약 80%를 덮고 있다. 과

학자들은 이 흐름을 혼탁류 혹은 

물 아래서 흐르기 때문에 저탁류

라 부른다.

물고기나 조개 화석은 노아홍수

의 심판 사건 때 만들어진 것이다. 

엄청난 양의 혼탁류가 움직이는 대

형 사건이 있었을 당시 그 속에 살

아 있던 조개나 물고기를 순간적

으로 묻었다. 그리고 실리콘 같은 

광물질이 물고기와 조개의 조직 

사이로 스며들어가게 되는데 적당

한 압력과 온도에서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

로 실험실에서는 아주 짧은 몇 시

간 안에 화석을 만들 수 있다. 그러

므로 화석은 생물의 성분이 돌로 

바뀐 것이 아니다. 생물체의 성분

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한다. 다만 

그 조직 사이로 돌 성분이 스며들

어가 그 모양을 보존하고 있는 것

뿐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지층 

속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생

생한 모습의 물고기와 조개 화석

들은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 때 이

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3) 공룡 화석은 왜 조각으로 발

견되는가?

다시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화석은 일단 흙에 묻

혀야 만들어진다. 그런데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물을 피해 달아날 

수도 있고 물에 빠져도 밑바닥으

로 가라앉지 않고 떠버린다. 그런

데 노아홍수 심판 때 물의 평균 깊

이는, 현재 바닷물의 양을 생각할 

때, 거의 2400m쯤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동물화석이 만들

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로 육상동물화석이 적게 발견될 

뿐 아니라 온전한 모습의 육상동

물 화석은 물고기나 조개 화석에 

비해 아주 희귀한 것이다.

성경은 물이 약 150일간 지구

를 덮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 위에 떠 있던 동물들은 많이 부

패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쓰나

미에 맞아 뼈들이 심하게 부서지

게 되었을 것이다. 물이 점점 바다

로 물러가면서 어떤 곳에는 대형 

자연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호수는 홍수 초기의 물 깊이

에 비하면 아주 얕은 곳이다(콜로

라도 고원에는 그랜드 캐년이 만

들어지게 했던 2 개의 대형 호수

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남한의 약 

80% 정도였다). 여기에서도 작은 

쓰나미와 혼탁류의 흐름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때 물에 떠 있다가 썩

고 조각 난 육상 동물들의 신체 일

부가 묻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

고 광물질이 주입되어 현재 우리

가 보고 있는 조각조각의 공룡 화

석이나 육상동물 화석이 된 것이

다.

 

4) 화석들이 말해주는 것들

창조된 세상은 완벽했다. 공룡은 

창조 6일째 창조되어 아담의 다스

림 아래 있었고 모두 다 초식 동물

들이었다. 타락과 더불어 공룡들도 

타락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방주에 타지 않

은 모든 공룡들은 물에 빠져 죽었

다. 물 위에 오랫동안 떠 있었던 동

물들은 살이 썩고 격렬한 파도에 

맞아 몸들이 부서졌고 홍수 후반

기에 그 일부들이 땅에 묻혀 화석

이 되었다. 인류가 만든 공룡 그림

이나 조각 혹은 기록된 역사나 조

각조각으로 발견되는 공룡 뼈들은 

진화론을 통해 볼 때 불가사의한 

것들이다. 하지만 사실인 성경을 

통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

상과 증거들이다.   

산산이 부서진 공룡 화석들과 마

치 살아 있는 듯 한 조개나 물고

기 화석들은 모두 다 전 지구적인 

노아홍수의 심판사건을 말하고 있

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땅

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

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3:12). 

이 땅에 남겨진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의 증거들이 독자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기

를 바란다. 
▲이메일:mailforwschoi@

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01. 왜 공룡 뼈들은 조각으로 발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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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화석은 생생, 육지동물 화석은 조각 뿐

이유는 노아홍수 때문...진화론으론 설명 안 돼 

조개와 물고기 화석 vs 공룡 화석
이 화석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진화론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지구적 심판 사건을 볼 수 있다.



굿네이버스USA 과테말라 아동

초청 공연을 조이시티교회(담임 강

신승 목사)에서 12일 오후 5시에 개

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지난 6월 일

주일간 과테말라 자원봉사를 직접 

다녀온 얼바인 지역 중고등학생들

로 구성된 아이노스앙상블(단장 최

혜규)이 무대에 올라 ‘You Raise 

Me Up’, ‘하나님의 은혜 & 그 크

신 하나님의 사랑 소품곡’ 등을 연

주했다. 

이날 강신승 목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 하는 것과 본질적으

로 차원이 다른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쁜 일들 중 하나다. 오

늘 공연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모

두의 가슴속에 귀한 감동과 하나님

이 주시는 귀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이날 아이노스앙상블의 연주회 

장소를 제공한 조이시티교회는 과

테말라와 말라위 아동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날 과

테말라의 마리아와 델리 두 소녀와 

그들의 어머니가 초청돼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선교교회(담임 김만수 목

사)가 설립 6주년을 맞아 남진선 목

사를 초빙, 10일부터 12일까지 ‘성

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란 주제아래 감사부흥성회를 개최

했다.  

금번 집회를 통해 남진선 목사

는 ‘도전과 응전’(행11:19-30), ‘선

한 목자’(요10:1-18), ‘양보할 수 없

는 마지막 보루’(계 2:18-29)라는 

제목으로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12일 오전 11시 김만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설립 감사예배에서 

백남규 집사 기도에 이어 단에 오른 

남 목사는 요한계시록 3:7-13의 말

씀을 본문으로 ‘네 앞에 있는 열린 

문’이란 제목으로 전하며 “모든 교

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야 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

지 않도록 무장하며 끝까지 승리하

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설립6주년을 맞은 새생명선교교

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

회’, ‘미국사회에 이바지하는 교회’,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영혼구원과 지역사회

를 위해 온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

신하고 있다. 새생명 선교교회는 그

랜데일 지역 1300 E. Colorado St에 

소재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청소년 캠

프인 2012 IYF World Camp in San 

Diego가 다음 주로 임박한 가운데 

각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

다. 이들은 한인 타운 내에 마켓과 

커피전문점 앞에서 캠프홍보를 위

한 전단지를 뿌리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 

IYF측은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캠프홍보를 위해 타운 내에서는 

벌몬과 윌셔 가에 위치한 커피전문

점 옆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외국

인들에게 영어로 홍보를 하고 있으

며, 웨스턴과 올림픽에 위치한 갤러

리아 마켓의 푸드코트에서도 손님

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

는 부모들이 인터넷세대들인 자녀

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깊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가주교계는 지난 7월 21일 이

만희 신천지집회가 열렸던 구 수정

교회에서 앞에서 반대시위를 한 바 

있으나 이번 청소년캠프에는 아직 

이렇다 할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

고 있다. 이 캠프는 19일부터 시작

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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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회, 가정서 청소년자녀 참여 방지해야

구원파 박옥수 청소년캠프 경계

박옥수 구원파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IYF WORLD CAMP 

브로슈어 표지

굿네이버스 USA 과테말라 아동 초청 공연에서 이아노스 앙상블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제17회 NAPAD총회에서 실행목사로 취임한 천진석 목사를 이날 모인 참가자

들이 축복기도하고 있다

그리스도교회제자회 제17회 

NAPAD 총회가 ‘우리는 언약의 사

람들’(사54:10)라는 주제로 8월 1일

부터 4일까지 오렌지 시에 위치한 

채프만 대학(총장 제임스 도티 박

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첫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개회예배를, 

둘째 날 저녁 ‘언약을 영위하라’, 셋

째 날 저녁집회는 ‘문화의 밤’으로 

그리고 넷째 날 폐회예배는 ‘언약을 

나누자’라는 주제로 드려졌다. 

둘째 날 저녁 필리피노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한인남

성중창단이 특송을, 샌드햐 자 목사

가 요일4:18-21절을 본문으로 설

교했으며 이영선 목사(남가주밀알

선교단 단장)가 축도했다. 

이날 NAPAD의 대표 격인 실행

목사로 선출된 천진석 목사의 취임 

및 축하하는 시간에는 모든 참가자

들이 천 목사를 위해 축복기도 했

다. 천진식 목사는 “부족한 제가 임

기 6년의 실행목사로 선출됐다. 맡

겨진 임기동안 세상에 하나님말씀

을 바로 전하며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그리스도교회제자회 교회, 개

인이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영성을 

갖고 진정한 교회공동체 갖는 목적

으로 선교활동 활발히 하는 제자회

가 되도록 하며, 제자회 소속 아시

안 공동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

기는 실행목사가 되겠다”고 취임소

감을 밝혔다.

이번 NAPAD 집회는 청소년 집

회와 청년집회도 함께 열었으며 저

녁집회는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함

께 모여 세대와 민족이 한데 어우러

져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로 진행됐다.

한편 셋째 날 저녁집회에는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고

이아니아시 고이아니아에서 열린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World 

Convention)’ 제18차 대회에서 세

계대회장으로 선임된 이강평 목사

(한국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증경

회장)가 참석해 NAPAD 집회를 빛

내주었다.

NAPAD는 North American Pa-

cific/Asian Disciples로 그리스도

교회제자회 소속 아시안 총회이며 

2년마다 워크샵 등이 포함된 집회

로 열리고 있다.       <박준호 기자>

굿네이버스USA 과테말라 아동초청 공연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조이시티교회서...결연아동과 어머니 초청

새생명선교교회 설립6주년기념 부흥성회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라’
8월1-4일 그리스도교회제자회 NAPAD총회 성료

남진선 목사가 새생명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슬람 세계 뉴스 

1. 몰인정한 캄보디아 경찰: 생명

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어처

구니없는 사건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약 두 달 전 300명의 학

생을 수용하는 교육선교를 잘하

는 한국 선교사부부가 18살짜리 

고등학생을 교통사고로 잃는 슬

픈 일이 있었다. 다른 오토바이가 

받아 땅에 넘어지자 뒤를 따라오

던 큰 트럭이 그냥 죽이고 뺑소니

치고 말았다. 부모들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무려 54번의 휴대

폰 신호를 보냈지만 밤늦도록 소

식이 없어 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신, 경찰서를 다 찾았으나 행방

을 못 찾았다. 그러나 밤 1시에 어

느 절에 가보

라는 정보를 

얻어갔더니 

아들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마당에 버

려져 있었다. 

그 이튿날 오

후 선교사들 

수 백 명이 

모인 가운데 

입관예배를 

드렸다. 어제 

저녁 오랜만

에 위로 식사

를 하면서 자

세한 상황을 

들었다. 휴대

폰에 자기들

이 한 전화가 

54회 그대로 

찍혀있었는

데도 경찰은 

보호자 불명으로 처리하고, 살인 

운전자나 회사를 조사하지 않았

다. 보험도 보상도 아무것도 없이 

자식만 잃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다. 불교 

교리의 전생윤회사상 때문인지 

모르나 사람 죽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불교교

리가 킬링필드 때 200만이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영국의 

불교전문가가 주장하였다. 단기 

선교 여행팀이 캄보디아 사람들 

순진하다고 말하는 소리 듣는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결코 순진

하지 않다.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

거니와 매일 불쌍한 주민들이 땅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기사가 날 

정도다. 그래서 생명과 정의를 가

르치는 기독교가 이 땅에 절대 필

요하다. 기독교의 생명 중시와 정

의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다만 종교를 빙자하여 선교사를 

추방한다. 

2. 시크교 사원 총기난사 사고 

미국은 불행하게도 계속 총기 난

사사건으로 사람을 무차별 죽이

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7월에는 

콜로라도 오로라에서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 12명의 사람을 죽이

고 무려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

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위스콘신 주

의 시크교 사원에서 한 청년이 무

차별 사람을 죽이는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6명의 시크

교 신자들이 죽고 많은 신도들이 

부상을 당했다. 살해자는 경찰의 

총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

으로 CNN

이 보도했

다. 중국 신

화사 통신

은 이 청년

은 백인우월

주의자로 보

도했다. 원

인은 무엇

인가? 한 마

디로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시크교는 16

세기 인도 

푼잡주의 나

나크라는 자

가 힌두교와 

이슬람을 혼합하여 만든 종교로 

주로 푼잡주에 사는 힌두교 하층

계민 중심으로 퍼졌다. 힌두교의 

계급주의에 대한 개혁운동으로 

일어난 종교이다. 유일신을 고백

하고 계급차별을 거부하고 신자

의 선행을 강조하고 의식을 중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종교인들 

역시 전투적인 종교로 발전한다. 

이들은 단도를 차고 다니고 긴 수

염에 머리를 깎지 않는다. 

시크교란 산스크리트 가르친다는 

단어 식사(SIKSA)에서 파생한 것

으로 본다. 캄보디아의 많은 단어

는 산스크리트에서 왔는데, 캄보

디아어로 교육은 “까석사“이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계급적 차

별적 종교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

로, 이슬람으로, 불교로 개종했다. 

종교로 인한 사회 갈등이 아주 심

각한 나라이다. 
<14면으로 계속>

인도에서 일어난 힌두교와 무슬림의 충돌 
장면 

방글라데시 상륙을 거부당한 로힝캬 무슬
림들 

전호진 박사 (이슬람선교 전문가)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선거관

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가 오

는 10월 22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

난 7일 제39회기 회장 및 부회장, 감

사 선거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뉴욕교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

의에는 선거관리위원장 김원기 목

사와 선관위원 이희선 목사, 현영갑 

목사, 이병홍 목사, 송병기 목사, 김

연규 목사가 참석했으며 문석호 목

사, 이주익 장로, 이철선 장로는 위

임하고 최웅렬 목사는 개인사정으

로 불참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임시 결정했다. 

△9월 1일(토) 입후보자 모집공고(

인터넷 매체와 신문 공고) △14일(

금) 오후 5시 선거등록 마감 △24일

(월) 오전 10시30분 서류심사 및 후

보 확정 △10월 9일(화) 후보자 언

론토론(뉴욕한국인그레잇넥교회) 

△10월 22일(월) 오전 10시 정기총

회.

또한 총대(목사 1인, 평신도대표 1

인)의 사전등록은 10월 10일(수) 오

후5시로 정하고, 행정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해 총대사전 등록을 원칙으

로 하며 총대등록 시 회비를 완납한 

총대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27일(월) 임시

총회에서도 지난 36, 37회기 회비를 

완납한 총대에게만 투표 자격을 부

여하기로 결정했다.

<유원정 기자>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가 9월 3일부터 17일

까지 베트남과 중국 선교지를 방문

한다. 동 지회는 지난 10일 임원회

를 열고 각 선교 방문단 일정 및 명

단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방문지역 및 명단은 다음

과 같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 보트피

플을 위한 보트처치와 교회, 그리고 

신학교 및 선교지를 위해: 사무총장 

김연규목사와 이사 이희선 목사 △

중국 현지인교회와 선교지 및 신학

교, 그리고 북한 고아원지원을 위한 

빵공장을 방문하고 백두산에서 통

일기도회를 열기 위해: 회장 이병홍 

목사와 이사장 장석진 목사, 사무총

장 김연규 목사와 회계 김남석 목사 

및 이사 6명 등 총 10명.

또 동 지회는 11월 7일부터 16일까

지 한국 광주월광교회 김유수 목사

를 초청, 아이티선교를 위한 연합집

회를 각 지역(스태튼아일랜드, 웨체

스터, 롱아일랜드, 우드사이드, 플러

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는 정

기적으로 캄보디아 농장사역과 고

아원지원 및 병원무료진료를 후원

하고 있으며 러시아 신학교와 교회, 

그리고 농장사역과 아이티의 고아

원과 학교, 교회건축을 후원하고 한 

가정 살리기 염소보내기 운동 등 활

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동 지회 후원을 원하면 사무총장 김

연규 목사(917-558-7435)에게 연

락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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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C 뉴욕노회 제 71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뉴욕노회(노

회장 조문선 목사) 제 71회 정기노회가 9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73) 470-8407

성지순례 후원 골프대회
뉴욕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목회자 성지순례 후원을 위한 골

프대회를 20일(월) 오후 1시 크리어뷰 골프코스에서 개최한다. 회비

는 120달러이며 점심, 저녁 식사가 포함된다. 홀인원에게는 캐딜락 

승용차 등 상품이 수여된다. 

▲문의: (646)270-903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2년 가을학기 학

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 △대학원: 

목회학, 기독교교육, 선교학 △여교역학과 등이 있으며 입학원서, 목

사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사진 등을 제

출해야 한다. 원서접수마감은 9월 7일(금) 오후 6시이며 8일 입학시

험이 있다. 한편 영성훈련은 9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매 저

녁 8시에 있게 된다.

▲문의: (718)463-7193, (646)717-2733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버지니아장로교회(담임 민철기 목

사)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 주요 사역은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

정이며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영 이중언어가 가능해야 한

다.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가족 본인 사진 포함), 신앙간증문, 사역비

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 동영상 CD 2개를 우편(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이나 이메일(wonpaik@hotmail.com)로 보

내면 된다. 서류마감은 9월 30일.  

▲문의: (703)922-6064(교회), 585-6355(백원길 장로) 

장학생 모집
제 11회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춘원 목사)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

모 자격은 미국 거주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

며 현재 신학교(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재학생, 목회자 및 선

교사 자녀로 대학(원) 재학생으로 대학원 8학점 이상 학사과정 15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 B+이상인 자. 12명에게 각 1500달러

씩 지급한다. 신청서(www.NLChicago.org)에서 다운)와 신앙간증

문 및 비전문, 담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성적증명서가 필

요하다. 마감은 10월 19일이며 발표는 12월 3일 본 교회 웹페이지

에 공개한다.

▲문의: (847)359-5200 이메일 scholarship@nlchicago.org

뉴욕리폼드신학교 학생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NYRBS, 학장 유상열 박사)가 2012년 가을학

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학사: 신학, 교육학, 상담학, 음

악학, 선교학 △석사: 목회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 특히 

이번 학기부터 신설되는 교회음악과(32학점)는 각종 악기와 음악이

론, 실기, 음악신학 등을 강의한다. 본 과정은 찬양 및 문화선교 사역

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필요한 서류는 학교 웹페이지(www.

nyrb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류마감일은 8월 말이며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은 9월 3일(월) 오후 6시30분, 논문작성법 특강은 6

일(목) 오전 10시-정오 본교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718)961-2171, (917)862-0523

추방유예조치 및 노동카드발급제도 관련 무료세미나
추방유예조치 및 노동카드발급제도에 관련 무료 세미나가 오는 

19일(주) 오후 4시 뉴욕천성교회(담임 이승원목사)에서 열린다. 강

사는 최영수 변호사.

▲문의: (718)357-4064, (646)584-0111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파송예배

청소년 리더십 캠프 참석학생들과 멘토 리더들이 기념촬영 했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웨슬리부흥전도단, 도미니카 단기선교팀 파송예배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로...기도로 출발

뉴욕교협 선관위 2012총회 선거일정 확정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양

민석 목사)의 도미니카공화국 단기

선교 팀 파송예배가 지난 10일 저녁 

뉴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

사)에서 열렸다. 이날 선교팀원들은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다. 

그레잇넥교회, 스태튼아일랜드

한인교회(담임 정광원 목사), 뉴욕

드림교회(담임 김남석 목사) 총 3개 

교회에서 24명의 단기선교사가 파

송된다. 팀은 13일 도미니카로 출

발 18일까지 현지에서 태권도, 연

극, 워십댄스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

는 한편 현지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하게 된다. 

이날 파송예배는 정광원 목사의 

인도로 김환규 전도사 기도, 김남석 

목사 말씀, 교회별 발표회, 양민석 

목사 파송안수, 조영철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석 목사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행11:19-25)이라는 제목으

로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 위에 

단기선교를 오셔서 복음 즉 기쁜 소

식을 전했다”며 “여러분도 짧은 시

간이지만 도미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의 

힘으로는 큰 힘을 낼 수 없다. 하나

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능

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송안수는 양민석 목사를 

비롯한 웨슬리부흥전도단 목회자

들이 파송되는 23명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하며 선교지에서 

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를 기도했다. 

또 이날 각 교회는 현지에서 펼칠 

퍼포먼스를 성도들 앞에 선보이기

도 했다. 그레잇넥교회는 세상을 쫓

다가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는다

는 메시지를 담은 무언극을 선보였

고,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는 워

십댄스를, 뉴욕드림교회는 태권도 

품세와 격파 시범을 보여 큰 박수

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뉴

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수양관에

서 지난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끝났다. 총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

한 본 캠프에서는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7가지 습관’을 청소년 

시절부터 배워서 평생을 성공적인 

리더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공적인 삶의 7가지 습관은 ‘주

도적이 되라’(Be proactive), ‘목표

를 설정하고 시작하라’(Begin with 

the end in mind), ‘소중한 것부터 

먼저하라’(Put first thing first), ‘

승승을 추구하라’(Think win-

win), ‘먼저 이해한 다음 이해 시

켜라’(Seek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시너지를 추구하

라’(Synergize), ‘끊임없이 쇄신하

라’(Sharpen the saw)이다. 

5명의 강사들과 이미 이 과정을 

거친 대학생 멘토들, 피어 리더들

은 이 습관을 배워야 할 필요성과 

이 습관이 주는 유익, 그리고 어떻

게 그 습관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등록마감 9월 14일, 24일 후보발표

패밀리터치 청소년 리더십 캠프 마쳐

베트남, 중국, 백두산서 통일기도회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배워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선교지 방문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 비전의 밤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대표 김영환 목사) 비전의 밤이 ‘나

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22일(수)과 23일(

목) 양일간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최 혁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비전의 밤은 제주열방대학 설립자이며 국제YWAM 동북아시아 대

표인 홍성건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윤주형 목사와 찬양팀

이 찬양인도를 하며 지명현 목사(22일)와 구현화 사모(23일)가 특

별순서를 맡게 된다.

▲문의: (213)435-0396/정상협 간사 

제8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8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20(월) 오후 2시부터 22일(수) 오후 

3시까지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에서 개최된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특별히 오렌지카

운티에 거주하시는 목회자(목사, 선교사, 전도사)들에게는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에서 참가비 50%를 후원하게 된다.

▲문의: 준비위원장 김영찬 목사 pyckim@gmail.com, (562)833-

5520, 박세헌 목사 (323)404-3147 

박종호 성가사 찬양간증집회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박종호 성가사 찬양간증

집회를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주) 오후 1시45

분에 갖는다.

▲문의: (661)618-9392

2012 밀알의 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이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

금 마련을 위한‘ 2012 밀알의 밤’을 행복전도사 닉부이치치를 강사

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정은 △24일(금) 오후 7시30분 ANC 

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25일(토)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

교 회 △26일(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문의: (714)522-4599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어바인 한믿음교회(담임 최상준 목사)는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

회를 ‘샬롬’이라는 주제로 19일(주) 오후5시에 개최한다.

▲문의: (949)769-9628

가정을세우는사람들 자녀양육세미나 
가정을세우는사람들(FBM)이 주최하는 자녀양육세미나가 18일

(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커넬대학교(3321 w Lincoln  

Ave, Anaheim)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커넬대 상담

대학원장 금병달 박사와 금정진 사모, 그리고 10여년 간 청소년사

역을 담당해 온 금창섭 간사가 나서 ‘부모/자녀의 필요’, ‘자녀의 정

체성’, ‘자녀와 좋은 관계 만들기’, ‘자녀훈계와 보상’ 등을 강의한

다.

▲문의: (714)287-2458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

회(회장 엄영민 

목사)와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회장 신종은 목

사), 그리고 LA

동부교회협의회

(회장 김민섭 목

사)가 공동주최

하고 오렌지카

운티 기독교전

도회연합회(회

장 손찬우 집사)

가 주관한 광복 

67주년 기념예

배가 은혜한인

교회(담임 한기

홍 목사)에서 11

일 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엄영민 목사가 시편 

126편 1,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

다. 엄 목사는 “압박과 설움에 빠져

있는 우리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

시키시고 축복해주셨다. 세계 유래

가 없을 정도로 잘살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주셨으며 하나님 영광을 나

타내게 하셨다. 새로운 역사에 위대

한 하나님을 67주년 맞이해 감사하

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께서는 민족위해 큰일을 하셨고 우

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큰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

나님이 큰일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

길 축복한다”고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신종은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기념예배에 이어 열

린 ‘아름다운 이야기와 노래들’ 콘

서트는 한국의 개그우먼 이성미, 박

미선, 송은이와 가수 황보가 무대에 

올라 재치 있는 입담과 간증 그리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충신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

들은 대부분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됐

으며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충신교회 권사인 박미선 씨는 “어

렸을 때 전도관이란 이단집단에 빠

져있었다. 그러나 친구 따라 재미로 

교회에 나간 것과 미션스쿨에 다닌 

것이 계기가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다. 이성

미 선배가 결혼을 말렸지만 결국 결

혼을 하게 됐고 그것은 마치 선교지

에 파송돼 생활하는 것 같았다. 지

금은 시부모님 모두 예수를 잘 믿고 

충실히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남편 이봉원 씨는 교회를 나가지 않

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

간에 믿음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이 씨는 “불교집안에서 보살

의 딸로 자랐다. 어린 시절 친구 잘 

만나 믿음생활을 했지만 집안의 반

대에 부딪혀 몰래 다녀야했다. 아버

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를 영

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모습을 봤던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

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송씨는 “어

머니를 위해 새벽기도를 꾸준히 다

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 데

리고 가달라고 하셨다. 요즘 어머니

는 보살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전도

할 정도로 신앙인이 되셨다”고 말

했다.

황보 씨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

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

셔서 신앙의 교만이 들어있었다. 사

춘기가 오면서 방황했지만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그들의 기도덕분에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크리스천으로 버팀목이 되

고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고 싶

다”고 말했다.

이성미 집사는 “간증거리가 많

다는 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

은 것이지만 그만큼 시련도 많다는 

것”이라며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

지 못하고 순탄치 못한 가정에서 자

랐기에 삐뚤어진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았기에 

개그우먼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기

쁨이 없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으

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40일 새벽기도 후 만나게 된 하나님

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캐

나다 이민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

하게 됐다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찬양

한다고 말했다.

이 콘서트는 12일 오후 2시 남가

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그리고 저녁 7시 LA사랑의교회(담

임 김기섭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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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67주년 기념 콘서트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사

진 좌측위] OC지역 광복절 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엄

영민 목사, [사진우측위] 간증하고 있는 이성미 집사, [사진 

아래] 가수 황보, 개그우먼 송은이 자매, 박미선 권사가 간증

하고 있다

제2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를 준비중인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스텝들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박응

태 목사)이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 

돕기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제2회 

성가합창제’를 9월 9일(주) 오후 7

시 타운 내 윌셔연합감리교회(담

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

번 음악회에는 10개 교회 성가대와 

커뮤니티 합창단 및 중창단이 출연, 

가을하늘의 정취를 청중들에게 선

사하게 된다.

박응태 목사는 “이번 음악회는 목

회자자녀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

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하며 

“총 350명에 달하는 성가대원들이 

참가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음악회

는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의 학업

을 위한 자리로 나눔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모아진 기

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상임고문 정시우 목사는 “찬양단

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좋은 뜻

을 가지고 시작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

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출연진은 주최 측인 목사장로부

부찬양단(지휘 전중재)을 비롯, 감

사한인교회(지휘 최운용), 나성열

린문교회(지휘 권혁래), 오렌지힐

교회(지휘 이중헌), 윌셔장로교회

(지휘 박정선), 주님세운교회(지휘 

서병호), 글로리아합창단(지휘 권

혁래), 대광OB코랄(지휘 김승엽), 

미주기독교목우회 중창단(지휘 유

의상), 조이플선교중창단(지휘 서

문옥) 등이다. 이밖에 전공자들의 

단체인 이화보컬앙상블&솔리스트

와 피아니스트 미아 셸튼이 찬조 출

연하며 미주기독교목우회 중창단

은 스페니시로 한 곡을 부르게 된

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지난해 

22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각 500

달러씩 총 1만1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올해는 수혜 인원을 더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희망자는 www.pecpc.com에서 

다운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소정의 

서류와 함께 1931 S. Harvard Bl. 

#1, LA, CA 90018로 10월 30일까

지 보내면 된다. 결과는 2주 내로 발

표되며, 시상식은 11월 25일(주) 열

리는 정기연주회에서 거행될 예정

이다.

▲문의: (714)608-1482

<박준호 기자>

복음장로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

와를 찬양하라’(시146:1)라는 주제

로 5일(주) 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

됐다.

이날 김상덕 목사는 “30년 전 저

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잘 양육

해 주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보

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성전인 성도

들의 심령이 주님 모시고 거룩하게 

변화됐다. 우리 성도들의 성전이 거

룩하고 아름답게 건축됐다. 이 모임

을 통해 우리를 양육한 하나님 앞

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본 교회 이우상 장로의 기도로 시

작된 이날 음악회는 오르간연주자 

박인숙이 오르간연주를, 목관5중주

팀이 목관연주를 선보였으며 본 교

회 연합성가대가 ‘주님’, ‘여호와는 

위대하다’, ‘거룩하시다’, ‘축복’, ‘할

렐루야’ 등 주옥같은 곡들을 불러 

이날 교회를 가득 메운 청중들의 마

음에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 

또한 ‘주님께서 세운교회’를 앵콜 

곡으로 불러 교회설립 30주년을 더

욱 뜻 깊게 했다. 이날 남성중창과 

글로리아 여성중창 그리고 바리톤 

장진영과 테너 김일두 등이 찬조 출

연해 복음장로교회 30주년 기념음

악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목회자자녀장학금 신청마감 10월30일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주최 제2회 성가합창제 성료

“우리민족위해 큰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OC기독교전도회연 주관 광복절 67주년기념예배

복음장로교회 창립 제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본교회 연합찬양대가 은혜로운 찬

양을 선사하고 있다

복음장로교회 설립30주년 기념음악회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은 

12일 ‘기도한국 2012’ 대회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해 대구 서문교회에서 

기도한국 대구대회를 개최했다. 총

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부산과 전

주 천안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개

최된 지역별 기도한국 대회는 대구

대회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대구지역 7개 노회에 소속된 성

도들이 참석한 기도한국 대구대회

에서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

왜 기도한국인가’라는 메시지를 전

하고 “기도만이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회복하고 분산됐던 영적

인 힘을 다시 결집시킨다”면서 “기

도는 늘 교회와 민족의 어둠을 밝히

는, 활활 타오르는 성화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기도한국은 이제 교

단의 대표적 기도운동이자 자랑스

런 영적 브랜드가 됐다”면서 “오는 

26일 교파를 초월해 눈물로 기도하

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셔도 된

다. 한국교회의 신학이 건전하며 희

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도는 민족, 대구, 

교회의 소망이다’는 구호를 제창했

으며,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대구복

음화와 총신대와 지방신학교, 대구

에서 열리는 97회 교단 총회를 위

해서도 간구했다. 예장 합동은 지난

달부터 대전 새로남교회, 전주 북문

교회, 광주 겨자씨교회, 제주 동신교

회 등에서 지역별 대회를 개최해왔

다. 지역별 대회를 통해 결집된 전

국 성도들의 기도열기를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에서 민족복음화

와 세계선교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은 지난 7일 열린 바

른신앙수호위원회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등 8명에 대한 이단·사이비 조

사를 강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모적인 이단 논쟁을 중지하겠다

는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의 합

의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합의가 

깨진 모양새다.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김

요셉 목사로부터 합의서 서명 경위

에 대해 청취한 뒤 “한국교회를 평

화롭게 하려는 대표회장의 화해정

신은 존중하나 이번 사안은 진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난 회의에서 결

의한 대로 이단·사이비 조사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합의

서에서 한교연은 홍재철 목사의 이

단 연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내 한기총 대표회장의 명예

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내부 의견 조율

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표회장이 한 

약속을 실무 위원회에서 어기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합의서가 공개될 때

부터 어긋날 조짐을 보였다. 합의서

는 지난 4일 양 기관 대표회장이 서

명한 뒤 6일 한기총에서만 공개했

다. 당시 한교연은 서명 사실은 시

인하면서도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

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기총은 바른신앙수호위원회 결

정에 대해 “합의와 반대되는 내용이

라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총 

관계자는 “대표회장이 서명했다면 

단체를 대표해 합의했다는 것인데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으로 취급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한

기총은 사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중재한 기독시민운

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

사는 “딴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도력

의 문제”라며 “직접 서명한 대표회

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

했다. 앞서 연합기구 간 소모전을 멈

출 것을 촉구했던 미래목회포럼도 “

사태의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

다”며 안타까워했다. 미래목회포럼

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연합기

구들의 빗나간 이단정죄가 도를 넘

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9일 임시총

회를 열고 정관 개정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앞뒤가 맞지 않

는 부분이 있다”며 승인을 보류하

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됐으

며, 보칙 등을 추가로 수정했다. 

지난 2월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임기

를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바꾸

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문화

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관 앞

부분에 임기 변경을 명시하면서 뒷

부분 보칙은 고치지 않아 현 대표회

장의 임기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

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기총의 설명

이다. 기존 보칙에는 ‘정관 발효 이전

의 인사 해당자는 정해진 임기를 마

치기까지 정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는 대목이 있어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1년이 되거나 새로 2년을 더

해 3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홍 대표

회장은 “문화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

하게 하라고 해서 추가로 수정했다”

며 “내 임기는 지난 2월 취임 때부터 

2년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

기총은 정관 개정안이 문화부로부터 

무난히 승인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기총 질서확

립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바른신앙수

호위원회 위원 전원을 명예훼손 혐

의로 고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이 이단 

논쟁 중지를 합의했음에도 지난 7일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가 홍재철 대

표회장에 대한 이단 여부 조사를 강

행키로 한 것에 관한 맞대응이다. 질

서확립위는 “한기총과 예장합동에

서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씨가 최

근 한교연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바

른신앙수호위원으로 거론됐다는 것

은 한교연이 이단과 동조하고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CBS]최근 2, 3년 사이 적지 않

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시도하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매각되는 교

회 건물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 건

물들이 이단단체들에 넘겨지는 경

우가 많아 한국교회 경각심이 요구

되고 있다. 

1972년 창립해 39년의 역사를 가

진 충남 서산의 한 교회는 서산지

역 성시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지

역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지만 

2007년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은행으로부터 50여 억 원을 대출받

은 뒤 재정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

다. 결국 이 교회는 새성전 건축비를 

위해 기존에 20년 넘게 써 왔던 건

물을 이단으로 규정된 안상홍증인

회 하나님의교회측에 20억원에 매

각했다. 

인천시 신흥동의 모 감리교회. 이 

교회 역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전

하면서 2009년 6월 안상홍증인회측

에 교회 건물을 넘겼다. 매매금액은 

103억원. 용인시 보정동의 한 침례

교회, 이 교회 역시 교회 건축 과정

에서 재정난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안상홍증인회에 교회 건물을 넘기

고 말았다. 

성남 분당의 이 교회는 서울 강남

의 한 대형교회가 1996년 지교회로 

건축한 교회다. 강남의 대형교회여

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지

만, 이 교회 건물 역시 이단으로 규

정된 박옥수 구원파측에 지난 2008

년 60억원에 매각됐다. 

이처럼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짓

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교회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해

마다 백 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 건물과 부지들이 이단 단체에 

매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

의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사들

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

이는 부채압박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없이 매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한국교회의 이 같은 안이한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단들은 기성교회 건

물을 매입하려는 걸까? 이단 전문가

들은 이단들이 정통교회 건물을 사

들이면서 자신들도 정통교회인 것

처럼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

적한다. 최근 들어 경매에 매물로 나

온 교회 건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안상홍증인회의 경우, 하나님

의교회란 이름을 쓰기 때문에 기존 

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일반 교

회로 착각하기 쉽다. 

최병규 목사(예장고신총회 유사

기독교 상담소장)는 “안상홍증인회

가 하나님의교회란 이름으로 활동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들이 이

단이라는 사실을 모를 경우, 정통교

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노려서 교

회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또 기존 교회들의 선교 거점지역

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려 일반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박형택 목사(예

장합신총회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

소 소장)는 “따라서 교회 건물을 건

축할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교회 형

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무리하

게 교회를 짓다가 경매로 넘어가 이

단들이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건물은 특히 예배드리는 용

도 외에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아 

종교기관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

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단들

이 경매에 참여해 기존교회 건물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단들의 치

밀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성

교회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고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단 단체에 교회 건물

이 넘어가는 것은 기존 교회의 무책

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

제라는 지적이다.

<미션라이프>한겨레신문의 ‘안

티 기독교’ 보도가 도를 넘어섰

다. 한겨레는 악의적인 과장보도

를 잇따라 내보내며 마치 기독교 

전체가 문제집단인 것처럼 몰아

세우고 있다. 

한겨레는 9일자 사회면 머릿기

사로 ‘수업 대신에 할렐루야, 학교

는 마치 종교감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는 이 기

사에서 기독교 사립 일반고인 서

울 명지고가 지난 7월 18-20일 학

교 체육관에서 신앙부흥회를 열

어 학생을 참석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 교

실에서 ‘큐티(QT)’를 갖는데 이 시

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가지도, 떠

들지도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학급비로 걷은 돈을 학생 동의 없

이 헌금으로 내고, 예배수업을 하

면서 명목상으로만 대체과목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명지고는 한겨레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

이다. 명지고 김종화 교목은 “학생

들에게 예배수업을 강요하지 않

았으며 대체과목도 개설했다”면

서 “수강희망 학생 수가 적어 대체

과목을 폐강했을 뿐”이라고 반박

했다.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에 기부했는데 이를 헌금으로 냈

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부

흥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었고 설교 내용도 ‘신앙 가운데 성

장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였다는 게 명지고의 설명이다.

김 교목은 “학생들은 고교선택

제를 통해 미션스쿨인 우리 학교

를 선택했고 입학할 때 기독교 설

립 정신에 입각한 학사 일정에 협

력하겠다는 서약서도 냈다”면서 “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학교 전체

의 문제로 비화한 것은 심각한 문

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학

생들은 페이스북 등에 “종교감옥

이라니 장난하나, 3년 다니면서 

종교강요한 것 느껴본 적 없다” “

무슨 속셈으로 저런 글을 썼는지” 

“마음이 아프고 정말 화가 난다”

는 등의 글을 올렸다. 

교계에서는 한겨레의 보도를 균

형을 잃은 악의적 보도로 규정했

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목사

는 “한겨레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이라며 “이번 기사

도 일부 학생의 의견을 문제 삼아 

기독학교의 흠을 잡기 위한 편파

보도”라고 꼬집었다. 또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을 존중하지 않

으면 신앙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

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종교사학의 근

간을 훼손하는 보도를 지양하라

고 촉구했다. 포럼은 “예배를 못하

게 한다면 누가 종교사학을 설립

하고 운영하겠는가”라고 반문했

다. 또 “한겨레는 교회공격을 일삼

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공동대표 박광서)을 비판하는 성

명 광고를 논조와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며 “한겨레가 특정종교

의 대변지가 아닌지 의문이 간다”

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청이 소망교회와 밀알재단 등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보도

하며, ‘소망교회 카페·빵집 돈벌

고도 세금 안내 덜미’ ‘식당·꽃가

게 돈벌이 교회마트는 탈세 무법

지대’ 등의 악의적인 제목을 달아 

교회를 범죄집단처럼 묘사했다. 

한겨레는 종자연의 활동과 논

리도 적극 보도해왔다. 2006년부

터 20건 이상의 기사로 종자연의 

왜곡된 종교차별 논리를 소개하

며 기독교를 부정적 집단으로 몰

아세웠다. 2008년 8월에는 종자연 

박광서 대표의 ‘공공영역 종교중

립 시급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

재해 불교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종교차별 논리를 그대로 전달

했다. 2010년 4월에는 “대광고 강

의석 소송을 도맡다시피 해 ‘종교

강요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며 종자연을 치켜세웠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

회장 최낙중 목사, 이하 한복총)은 

오는 9월 6일 오후 7시부터 국회헌

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연

합과 일치를 향한 제언’을 개최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나아가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향한 제

언은 ‘WCC 10차 총회, 한국교회 어

떻게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

사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

셉 목사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아울러 이 날, 제7회 한국교회 연

합과 일치상 시상식이 함께 개최되

며 수상자는 전병금 목사, 안준배 목

사, 장헌일 장로이다.   
<기사제공: 한복총>  

‘기도한국 2012’ 26일 서울 본 대회

한복총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향한 제언’ 개최

한기총-한교연 합의 하루만에 깨져 

한겨레‘기독교 공격’도 넘었다 교회 예배당, 이단단체에 매각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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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마치 종교감옥“...악의적 과장보도 잇따라무리한 증축 부채압력 탓...기성교회 경각심 촉구

예장합동, 지역대회 폐막...민족복음화 . 세계선교 승화

한기총 홍회장 등 이단·사이비 조사 강행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2년 단임’명문화 



선교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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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대국 한국은 지금...

파라과이

◯...하지만 해외선교의 미래가 밝지만

은 않다. 다음세대인 청년층의 선교지

원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청년층 장·단기 선교사 지원율 감

소가 그 단적인 예다. 대표적인 청년·대

학생 선교 동원 대회인 선교한국대회는 

2000년 이후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격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 참

가자는 2000년 6066명에 달했으나 올해 

3390명으로 절반가량인 2676명(44.1%)

이 줄었다. 참가 인원이 준 만큼 대회의 

목적인 선교사 동원 인원도 감소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3000명대를 유

지하던 선교지원자 수가 2010년 2408

명, 올해 2141명으로 급감했다.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 해외파송 2

위’란 성적에 만족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작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 젊은 시절부터 수 

십 년간 오지에서 선교비전을 실천해 온 

50-60대 노선교사들을 앞으로 보기 어

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선교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저

하는 선교사의 연령층 상승에도 영향

을 미친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원장 

문상철)이 작성한 ‘2012년 한국 선교현

황-감소와 성숙(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보

고서에 따르면 해외파송 선교사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율이 각각 6%와 26.9%

로 40대(42.7%), 50대(19.4%)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문 원장은 “파송 선교사 성장세가 둔화

된 것은 한국교회 성장 정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청년층의 선교사 지원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며 “평균 연령대

가 높아지면 선교현장에서 언어학습이

나 현지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고 우려했다.

◯...물론 청년층 선교지원자 감소를 다

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에 비해 절대적인 수는 줄었지만 실

질적인 선교지원자는 그다지 줄지 않았

다는 것이다. 선교한국 이대행 상임위원

장은 “지난주 열린 이번 대회 선교지원

자 2141명을 살펴보니 ‘가는 선교사’가 

1500여명으로 ‘보내는 선교사’보다 3배 

정도 많았다”며 “이는 한국교회 안에 다

수는 아니지만 선교를 생각하는 젊은이

들이 꽤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선교한국 대회에 참석한 청년들 중

에는 구체적인 선교 정보를 얻으러 온 

경우가 많았다. 강하은(19·여)씨는 “아

프리카에 관심이 있어 박람회에서 한국

불어권선교회 부스를 찾았는데 현지 선

교사님께서 선교지를 추천해줬다”며 “

막연히 장기선교사를 생각했지만 어느 

나라로 갈진 정하지 못했는데 박람회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선교 지원자를 선교사가 

아닌 잠재적 선교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선교사로 헌신하기

보단 전문성을 기른 다음 선교현장에 파

송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

교한국에서 장기선교사로 지원한 신원

종(25·여)씨는 “원래 2년만 선교에 헌신

하자고 생각했는데 ‘삶이 선교’란 설교

를 듣고 장기선교사로 마음을 돌렸다”

며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장기선교

를 준비해 부르시면 언제든 선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근거는 명확하다. 

대위임령(The Great Commandment)

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이 

대표적인 예다. 성경 자체가 선교의 의

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나님

의 선교’의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선교는 성경 일부에서만 

언급되는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성경 전

체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만큼 선교는 모든 교회

와 성도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은 청년 선교 비전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교회 지

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를 통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교운동을 이끌어야 한

다고 조언했다. 고직한(청년목회자연합 

대표) 선교사는 “청년·대학생들의 선교 

열기가 식는 것은 목회자들이 이를 활

성화할 의지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며 “교회와 선교가 통합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히 청년

선교 전임 목회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

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

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신학대 박영

환(선교학) 교수는 “청년들의 선교 열정

에 비해 한국교계의 선교열매가 적은 것

은 파벌로 나눠 선교운동을 펴기 때문”

이라며 “각 교회·교단·선교단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세계선교와 청

년선교가 함께 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미션라이프]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128년 전인 1884년, 선

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이후 28년 만인 1912년 중국 산둥 지역에 

선교사 파송을 결의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선교 행전이었다. 이후에도 한국

교회 선교의 역사는 지속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지난해 169개국에 2만3331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는 미국 다

음으로 해외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한 것이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교대국으

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도전, 감동 그리고 열매”

8월 3일(금), 2006년에 시작한 아리바니뇨

스가 최초로 지방 도시 까아구아수에서 열

리는 뜻 깊은 날이었다. 산들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에 감격하며 모든 스태프들은 

바람에 펄럭이는 노란 만국기와 알록달록

한 색깔의 풍선으로 장식한 집회 장소에서 

앞으로 오게 될 어린이들을 기다리며 흥분

되어 있었다. 집회 시간 30분 전, 체육관으

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사람들이 꽉차 이동

이 힘들 만큼 수많은 어린이들이 구름떼

처럼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어린이들.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회 장소로 달려 온 어린이

들. 교회 친구들과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

으로 온 어린이들. 까아구아수 뿐만 아니

라 주변 도시에서도 아리바니뇨스 소식을 

듣고 온 어린이들의 눈망울에는 기대감으

로 가득했다.

까아구아수 도시가 생긴지 167년 만에 기

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리바니뇨스 집

회를 참석하기 위해 1만 2천여 명의 어린

이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집회 장소에 미쳐 들어오지 못한 1,500명

은 밖에서 기다려야하기도 했다. 코디네이

터 미겔 고메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까지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지만, 까아구아

수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찬 적은 5년 전

에 있었던 국제축구협회(FIFA)가 주최하

는 실내축구경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

다”라고 말하며 그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

물이 촉촉이 맺혀 있었다. 집회 장소에 모

인 수많은 어린이들을 보며 아리바니뇨스

가 까아구아수 도시에 주는 영향력은 우리

가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아리바니뇨스에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 된 

한 어린이가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다. 이번에는 5살 때

부터 생명의샘터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

한 제세니아(11세)가 자신의 삶을 나누었

다.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선교사가 찾아

와서 주일학교에 가자고 하는 거에요. 그

리고 사탕이나 예쁜 옷보다 더 좋은 선물

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특별한 선물은 바

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처

럼 최고의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손을 들

어 주세요!”라는 제세니아의 질문에 어린

이들은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번쩍 손

을 들고 영접기도를 하였다. 어린 제세니

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최

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

신 것이다.

아리바니뇨스 집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

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다. 지속되는 

사역과 집회 전날에 있었던 카퍼레이드 이

후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까아과수 팀, 람

바레 팀과 파라과이 청년 선교사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새벽 3시까지 집회

가 열릴 까아과수 체육관 무대 및 풍선 데

코레이션을 하는 투혼을 보였다. 집회에 

참석 할 어린이들을 마음에 그리며 체육

관 곳곳을 꾸미는 그들의 헌신된 모습은 

그 어떤 데코레이션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

나고 있었다.

집회 전에 열었던 25차례의 예비 아리바

니뇨스 집회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사

역 및 카퍼레이드가 아리바니뇨스를 홍보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까아구아수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방송 

TV 및 라디오에서 홍보를 도와주었다. 또

한 집회 당일에는 까아구아수 시의장, 교

육감, 판사 및 김광진 한인회장 등이 참석

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모두가 한 마음

으로 아리바니뇨스를 준비하였기에 더 많

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다.

까아구아수에서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

데 마치고, 8월 4일에 새벽 3시에 우리는 

또바띠로 향하였다. 인구 9천 명이 사는 또

바띠에서 열린 아리바니뇨스는 3,000명이 

참석하였다. 그들을 보며 코디네이터로 섬

긴 루피노 그레이 목사와 단 알베르또 또

바띠 시장의 섬김의 열매를 볼 수 있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로 아리바니

뇨스 어린이 헌장을 발표할 때는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귀를 쫑긋하며 

마음에 새기듯이 경청하였다. 어린이는 하

나님의 형상으로써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체험하며 자라야 한다는 헌

장 정신이 또바띠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마

음에 새겨져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또바띠 집회에서 간증을 나눈 밀라그로 사

라떼(Milagro Zarate, 11살)는 “저는 태어

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의사들이 8

살까지만 살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가운

데 병이 완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

요. 저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래요”라고 말하

였다. 밀라그로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기적

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의 뜻처럼 밀라그

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기적을 맛

본 것이다. 

지방도시에서 열린 아리바니뇨스 소식을 

듣고 많은 현지인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

내며 더불어 아리바니뇨스 집회에 대한 문

의도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리

바니뇨스 비전이 파라과이 각 지역에 전해

지며,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많

은 교회와 지방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

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열매를 거두

기까지 후방에서 파라과이를 위해 중보기

도 해주신 많은 분들과 뉴스레터를 보시면

서 아리바니뇨스를 성원해 주신 분들, 또

한 파라과이에 직접 방문하여 주님의 이름

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섬겨주신 단기선교

팀들과 젊은 청년 중단기 선교사들에게 감

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리바니뇨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바

로 한 어린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변화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까아구아수와 또바띠의 어린 영

혼들과 시민들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파라과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

랑과 열정. 앞으로 파라과이 곳곳에서 아

리바니뇨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확산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2012년 런던올

림픽까지 달려온 버스 베르데(Verde)

7월 31일 까아구아수 도시에 도착했을 때 

파라과이 전국을 다니며 그동안 수많은 사

역에 쓰여졌던 1988년형 선교 버스 베르데

가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

근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자동차 정비사가 

함께 다니며 버스를 사용했지만, 결국 버

스 베르데는 엔진이 수명이 끝나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

로운 선교 버스를 주님께서 허락해주실 것

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양창근 선교사 드림

▲이메일:ckyang58@hanmail.net

까아구아수 -기도하는 어린이

루피노 그레이 목사, 단 알베르또 또바띠 시

장, 양창근 선교사

또바띠 아리바니뇨스 집회 모습

까아구아수 집회 모습 

젊은 손이 없다… 선교사 청년 지원자 갈수록 감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새 2012년도 7월로 들어섰

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로운 사

역을 시작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께 감사드리며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모

든 후원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개월도 주어진 사역 속에 

바쁘고 분주한 날들이었지만 돌

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

일뿐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주

님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오며 

지난 4월-6월까지의 사역을 간

략하게 전해 드립니다.

에스라 성경학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하

게 된 에스라 성경학교 첫 학기

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8월

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에

는 마태복음, 구약개론, 창세기, 

사도행전 총 네 과목 강의를 하

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

면서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가

운데 두려움이 컸지만 하나님께

서 첫 학기의 경험을 통해 에스

라 성경학교의 필요성과 함께 저

희 마음에 확신 또한 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멕시코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

고 계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에

스라 성경학교가 귀한 도구로 사

용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수업 시간들을 통해 지

식적인 필요성만 채워지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은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 그리

고 교수진이 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지역 목회자연합회 사역

지난 4월 21일 Gustavo A. Ma-

dero 지역 목회자연합회로부터 

초대를 받고 목

회자 세미나에

서 말씀을 전하

게 되었습니다. 

매달 1회 목회

자들이 모여서 

4시간 동안 말

씀으로 양육 받

고, 도전 받는 시

간이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

에서도 세미나

를 요청해왔

습니다. 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Hidalgo

주 Actopan 이라는 곳이 있습

니다. 그곳 작은 마을에 한 가정

에서 매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나 책임자 없

이 2-3년가량 가정교회로 모이

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

함을 호소하여 세미나를 시작했

습니다. 25분의 성도님들이 하나

님을 알고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

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기 세미나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은 계속

해서 정기 세미나로 모이고 있습

니다. 이렇게 매달 진행되는 세

미나에 새로운 목회자, 리더들이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서 그 분들을 통해 멕시코 

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

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

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며 감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집 출판사역

멕시코 말씀묵상사역을 시작하

며 교재로 출판하고 있는 묵상집

입니다. 격월로 발행되고 있고 이 

묵상집은 세미나 교재로도 사용

되고 있습니다. 출판을 위해 편집

과 수정작업, 물질로 후원해주시

는 분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멕시코의 영혼들이 나날

이 늘어가도록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editacionbiblicamexico@

hotmail.com

멕시코에서 박지만/한여정 선교

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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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새로운 삶 아여모로 시작하다

교직생활에서 또 두 아들의 엄마생활에서 은퇴한 

뒤, 남편과 워싱턴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

은 집이라 청소도 쉽고 아파트니 마당을 관리할 일도 

없어 참 편해졌다. 더구나 남편은 소리 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혼자서 이메일도 잘 주고

받는다. 옆에서 일일이 읽어줘야 할 시간이 줄어든 것

이다. 게다가 이곳에는 장애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Metro Access 라는 제도가 있어 미리 예약을 하

면 편도 6-7달러에 이용할 수 있어 무척 편리했다. 남

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운전해야만 했던 예전과 달

리 이제는 남편과 동승만 해도 되고 가끔 나없이 남편 

혼자서도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덕분에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두 아들 모

두 40분 거리 안에 살고 있으니 시간만 되면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도 가능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축

복을 받고 보니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보너스

이자 노후복지혜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새로

운 환경에 정착하면서 그동안 이루고 싶었던 또 하나

의 꿈을 들추어냈다.

그간 숙명여대 선후배

들과 여성회, 가정상담

소, 봉사기관 등의 행사

에 참여하면서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인 1세들이 미국에 이

민 와서 자리 잡아가는

데 좀 더 순수한 이웃 봉

사 여성기관을 만들어보

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한

인 여성이 미국사회에 아

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을 까 고민되었다. 이럴 때

면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그

때마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곤 했다. 먼저 찬송을 부

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린다. 이를 영어로 ‘Praise 

the Lord, Pray to the Lord and be Patience’ 즉 3P라

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가

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다.

하루는 뉴저지 주에 사는 한 권사님이 자신이 이끄

는 ‘선한이웃선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전화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만난 권사님은 다른 한인 기독교

인들과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고 자연스레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일로 한인 기독교인의 이웃 사랑을 실천

하는 그 분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어 친구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

면 어떨까?” 모두 찬성했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지역

의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럼 우리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 영어로 Enlightened Korean Ameri-

can Women’s Club, 어때?”

이렇게 해서 2006년 10월 36명의 회원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아여모)’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아여모의 목적은 “마음과 영혼이 약해질 때 아름다

운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든 훌륭한 여인들의 삶을 흠모하고 배운다. 행복

한 인생을 위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개

척하고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

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한다. 훗

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여인들의 정신을 남긴

다”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 여성 

중 연령이나 학력, 종교에 상관없이 기독교 정신에 근

거한 사랑 실천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아여모에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실천 사항이 있

다.

1.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한다.

2.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인

내한다.

3.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 행복을 나눈다.

4. 남의 실수를 이해

하고 관용을 베푼다.

5. 남을 돕는 데서 즐

거움을 찾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

6. 외로운 분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안부

를 전한다.

7. 날마다 책을 읽고 

지식과 지혜를 이웃과 

나눈다.

8. 행복한 가정에 소

중한 여인의 자리를 굳

건히 지킨다.

9.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한다.

10.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되기를 갈

망한다.

순수한 자원봉사기관인 아여모는 회비와 후원금, 

바자회를 통한 모금 등으로 지난 5년 간 여러 곳을 도

왔다. 격월마다 정기적으로 다섯 곳의 양로원을 방문

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한인 노인기관, 한인 여성 가

정폭력 피해자 돕기, 이웃 미국 장애인 기관과 한인 밀

알선교 후원하기, 한인 맹인대학생들을 위해 총 12권

의 교과서를 녹음 제작해서 제공하기, 맹인 유학생에

게 장학금 후원하기,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 후원

하기, 국제결혼 가정선교회 지원하기, 한국컴패션을 

통해 두 소녀 후원하기, 버지니아 총기사건 피해가족 

후원하기, 싱글맘 후원하기 등을 통해 지역하회 발전

을 돕기 위한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100여 

명의 회원과 후원 회원이 아여모 활동에 동참하고 있

고, 창립회장이었던 나는 지금까지도 수입의 십일조

를 아여모에 내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다음호에 계속>

해피 라이프 (15)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교회에서 간증하는 석은옥 여사

멕시코

격월로 발행되는 성경묵상집

강의를 듣고 있는 에스라성경학교 학생들 

<9면에서 계속>

3.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 

하지만 미국도 이제 다문화 정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

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동향을 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다

문화 사회 문제점에 대하여 한 신학

자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서구의 자유로운 사회가 관용을 

강조하면서 다인종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다른 공동체(다른 인종사회)

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다문화주의는 게토를 형성한다. 

즉 이민자들은 자기들만의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개방하지 않는

다.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한

국인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도리어 

어렵게 된다. 안산 외국인 집성 동

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3) 이러한 게토사회에서 같은 인종 

간에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

이 난다(한국에서도 무슬림들의 경

우 먼저 온 자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초청한 후 여권도 관리하면서 구박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4) 이민자들은 자기들이 이민 온 나

라의 문화나 종교에 적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 문화의 정체성을 고

집한다. 여기서 현지인들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럽의 무슬림들

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프랑스에

서 차도르가 금지된다. 여기에 대

하여 무슬림들은 강경하게 항의한

다. 차도르는 이슬람의 상징인데 금

지하느냐고(J. Andrew Kirk, Civi-

lizations in Conflict? : Islam, the 

West and Christian Faith, 2012, 

65-66 참조).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차도르를 하

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불교도들

이 불안해한다고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50만 시크교도들

은 위협을 많이 느꼈다. 이유는 그들

의 터반과 턱 수염은 무슬림으로 오

해를 받았다. 시크교도 역시 복장의 

상황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한 그 첫 단계로 예배

의 교육적 역할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이야기에서 그 역할들 중 첫 번째로 예배를 통

해 이루어지는 “도전을 주는 교화(edification)”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배의 기

독교 교육적 역할 그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이루

어지는 “신앙과 기독교적 성품의 형성(Faith and 

Character Formation)”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

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 목적인 신앙의 형성

과 기독교적 성품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예배를 통한 신앙과 기독교적 성품의 형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기독교

적 공동체(Christian Community), 그리고 그 공동

체 성원들이 한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서 갖게 되는 

공동체성/공동체 의식(Sense of Being-A-Chris-

tian-Community)”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

로 성도 개개인의 신앙 및 기독교적 성품 형성의 

모태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 공동체와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및 공동

체성을 본질적으로 태동시키고, 틀을 잡고, 자라게 

하고, 또 공고히 하는 것은 바로 예배—더 정확히 

말하면 함께 “예배의식(ritual or liturgy)”에 참여

하는 경험—입니다. 

게다가 널리 알려진 바,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

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실에서의 가르침이나 

혹은 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질 높게 공동체감을 경험합니다. 예배

의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

도를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로, 그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로 빚어져 갑니다. 이 공동체의 신앙과 성

품이 성도 개개인의 전 존재와 일상의 삶에서 녹아

날 수 있기까지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

기까지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의식 안에서의 

성례, 기도, 설교, 찬양 등 다양한 의식적 활동들

(ritual or liturgical practices)을 통해—이에 참여

하는 것을 통해—기독교 공동체와 공동체성이 형

성되고 이를 토대로 성도들의 신앙과 품성이 형성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 안에서 이루

어지는 성만찬, 세례식, 입교식 등의 기독교 의식

들에 참여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서

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며 진한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적 그리

고 인격적 측면에서 크리스천으로 형성되어져간

다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예배 때 목사님의 목회 기도

나 대표자의 대표기도 등을 통해 예배의 참예하는 

성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본을 배우기도하고, 공동기

도 혹은 통성기도 등에서 영적인 공동체감을 경험

하기도 하며, 나아가 자신 스스로 자신만의 하나님

과 교통을 구성하고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은 성경의 이야기들, 교리들, 또한 신앙적 적용들을 

배우고 전수 받으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알

아야 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

단한 공동체감을 경험하며,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

격적으로 형성되어져가는 것입니다(이외에도 예

배 안에서의 찬송가와 성가들, 그 음악과 가사들, 

예배당의 구조물이나 미술품, 다양한 배너들, 십자

가 등의 상징들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도 예배 안

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동적인 행위들도 그 예

가 되겠지요). 

이 모든 예배의 의식적인 활동들을 통해 우리들

은 한 정체성을 공유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한 우리들의 종교적 전승

들과 전통들을 이해하는 경험들 하게 되는 것입니

다. 그리고 이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로 우리의 삶

이 힘들 때마다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입니다. 매주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 이러한 경험

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은 신앙공동체로서의 자

각을 다지고, 실제적인 공동체감을 얻게 되며, 그리

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기독교적 

성품이 형성되며 또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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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38절에 보면 광풍으로 인해 침몰위기에 직면한 제자

들이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갈릴리바

다의 광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께 

도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

적뿐이고 그 기적을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 행동

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곤경

에 처할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서

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며, 포기하지 않

는 한 희망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된다”(마7:8).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

만 있다면 누구라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해결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막4:35-41)월

15절에 보면 “군대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군대 귀신들린 자

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

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었습니까? 바로 예수그

리스도이십니다. 4절에 보듯이 그의 가족이나 이웃들

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란 고작 쇠고랑과 사슬로 그를 묶어두는 것뿐이

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쇠고랑이나 사슬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쫒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큰 시련을 당할 때 아무도 우

리에게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님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모든 문

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하거나 사람들에게 도

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

습니다(시146:3-5).

진정한 도움 (막5:1-20)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병자들이 모였

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심각한 병자가 나옵니

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회

당장의 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

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사

회적으로 극단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는 두 여인은 모

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가 가지고 있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불치병이 있

습니다. 죄입니다. 이 병은 일생동안 온갖 질고를 당

하게 하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

입니다. 이 질병에서 건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

다. 그러나 참 의원이신 예수님만 이 병을 고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질병을 고치려면 예

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주

님 앞에 내어놓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

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병 (막5:21-43)수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사람들의 불신앙적 태도

를 보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말합니

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준비가 돼있는 사람에

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

풀지 않는다고 자주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자신

을 살펴 스스로 성결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

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겸

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

총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마

음 그릇을 보시고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

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

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2,13). 

은혜 받을 준비 (막6:1-6)목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

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

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마치 

전도가 아니라 극기훈련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

러나 주님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오직 천국복

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란 오직 하

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떠

한 수단이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

로 하여금 깨우치고자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를 확장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

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

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말

씀을 증거하는 일에 매사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

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힘만으로 (막6:7-13)금

18절 세례요한은 헤롯을 향해 “동생의 아내를 취

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함으로써 헤롯의 노여움을 

사 투옥됐습니다. 당시 갈릴리지역의 분봉왕으로 있

던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행위는 간음 및 근친상간

을 금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짓밟은 무서운 

범죄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있게 책망했던 세례요한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주의가 

지나쳐 이기주의로 변질된 요즘 세대에 자기와 관계

가 없으면 먼 산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

어 교회마저 교회안과 밖에서의 어긋난 모습을 보고 

그냥 못본 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

도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

려면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

다. 진리와 공의로써 불법과 타락에 맞서 싸울 수 있

는 의지와 사명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모습 (막6:14-29)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6)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예배의 의식적 활동 통해 한 정체성 공유한 공동체 형성

공동체 토대위에 신앙과 기독교적 성품이 형성되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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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회에 이어 부족한 

제가 회장에 재임됐습니다. 회장 임

기동안 실질적으로 여성 목회자들에

게 필요한 모임이 되도록 힘써나가겠

습니다.”

지난 7월 시카고 휫튼대학에서 열

린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만

난 김정희 러시아선교사(KWMF 여

성지회장)는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막상 여성들의 리더

십은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면서 이

번 임기동안 여성들의 위상에 맞는 

KWMF를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회장으로 여성사역자

들을 섬겨왔다고 회상한 김정희 선교

사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3개 대륙에

서 각각 선교대회를 열었고 선교대회

를 통해 여성들에게 선교의 자긍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선교사로서의 사명

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에 대

한 감격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됐다

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터키 안딸리아

에서 14개국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85명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모여 1차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2차는 

2011년 1월에 LA에서 20개국에서 헌

신하고 있는 84명의 선교사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3차 선교대회는 작

년 9월 19일 20개국에서 98명의 여선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세 대회를 

통해 여성들이 힘을 얻게 됐고 그 힘

을 통해 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김 선교사는 선교대회를 통해 여성

선교사들은 그들 각자가 선교사역에

서 받은 은혜와 스트레스 등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과 그것을 통해 서

로 네트웍이 이루어지고 본인의 사역

은 물론 서로의 사역에 대해 중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여성선교사들은 10년 이

상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입니

다. 20년 이상 된 분들도 있고요. 그분

들이 사역하면서 받은 것 중 하나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자녀교육

과 아내로서 겪은 아픔이랄까요. 이

러한 것들을 선교지에서는 드러낼 수

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러나 선교대회를 통해 모여 이런 저

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 그리고 

선교비 중단과 강도 등 죽음의 위험

에 처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

로 공감대 형성함으로 내면치유로 이

어져 그들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

게 된 거 같아요,”

김 선교사는 여성선교사들이 가지

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갱

년기 장애라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것이 기도

부족이며 성령 받지 못해 일어난 일

이라 치부하며 비난을 하지만 여성이

라는 특수성에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

다. 

그는 이번 KWMC 대회직전 열린 

선교사대회에서 강사의 말씀에 위로

받고 또 간증시간을 통해 도전과 충

격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됐다고 말했

다. 김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책자로 만

들어 한국여성의 선교역사의 장을 열

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선교사들의 강점은 예민

함이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예민하지요. 언어습득능

력도 남성선교사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부선교사의 경우 언

어 습득 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높

아 그룹성경공부 인도자로 많이 사역

하고 있거든요. 언어습득 외에도 문

화인식 등이 더 빠른 것을 발견하기

도 해요.”

또한 그는 선교현장에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여선교사들이 많으며 부부

가 함께 사역하다 남편을 사별한 일

명 ‘돌싱’ 선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밝

혔다. 그들은 사별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남아 현지인들과 어우러져 사역에 헌

신하고 있다며 이번 선교대회 역시 

여성선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

고 평가했다.

“한국선교가 건강해지려면 여선교

사들이 영육 간에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교대회는 남성선교

사 위주로 디자인이 돼왔어요. 심지

어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행사도 강

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남성들로 이

루어져 여선교사들이 도외시되는 느

낌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의 

행사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

로 짜였어요. 남성 목회자들은 도우

미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여선

교사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 실질적인 

대회로 열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브

라질에서 여선교대회를 개최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성선교대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귀

한 후배 여선교사들이 잘 이어받아 

KWMF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KWMC가 나아

가야할 방향 중에 공동회장에 여성

회장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선교사 및 사역자의 활발한 활동

은 시대의 요청이며 여성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고 이를 KWMC에

서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계선교는 네트워킹의 강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안

에서 고통당하고 테러 등으로 위험에 

처한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해

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가야 하고요.”

그는 모슬렘과 힌두 권, 그리고 공

산권에도 이런 위험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다시 세워가

야 하며, 성도가 많은 현지교회를 지

원하기보다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제자화 훈련을 

하는 교회를 후원해야 한다고 힘있게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하고 있

는 김정희 선교사는 러시아인들은 자

존심이 대단히 크기에 겸손하게 선교

를 해야 하며 그것은 단지 러시아 뿐

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들

이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과 음악교

육 등을 위해 선교팀이 구성되는 등 

현지에 맞게 맞춤형 선교를 해야 하

지만 일부 공격적인 선교를 지향하

고 있는 단체가 하는 식으로 전도지

를 뿌리고 수 천, 수 만 명을 체육관

이나 광장에 끌어 모아 여는 대형집

회 등은 오히려 선교의 문을 가로막

아버리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

적했다. 

KWMF 여성지회장 김정희 선교사

의 연락처는 moskjh@hanmail.net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여선교사들 배려한 2012 KWMC대회 감사

(1) 김정희 선교사 (KWMF 여성지회장/러시아)

여성 예민성 살려 현지어 성경공부 인도 등

현지 문화 맞춤형 선교로 사역효과 높여야

“하루 일과의 스

케줄이 잘 정해져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

고 살아가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비결

은 바른 학습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학습습관이 중요

하다고 말문을 여

는 최 본부장. 그는 

‘어려서부터의 학습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부

모들은 자녀들이 좋

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

를 소원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체적인 기간을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좋은 학

습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학습습관을 위해서는 학습스케줄을 짜

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

로 아이들과의 소통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에

게 공부를 억지로 많이 시키려고 하면 처음에

는 따라오는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실증을 느

끼게 된다. 아이들이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

간 등을 정해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는 불만 없

이 공부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아이들을 반 강

제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

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그런 일방적인 컨

트롤은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초등학교 때 문

제가 있었다고 호소하는 부모는 극히 드물지

요. 그건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가면 상황

이 달라지지요. 이런 현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공부의 관념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

니다”라고 말한다. 

35년 전 한국에서 처음 재능교육이 시작될 

무렵 당시 한국 수학은 계산식이었고 미주의 

수학은 원리중심이라고 할 수 있던 시기이다. 

그러니 재능은 원리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시작

한 셈이다. 그 후 1992년 재능은 미국에서도 

시작되어 20년이 흐르는 동안 미국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재능교육의 교재도 업그레이드돼 

미국학교 교육과정과 눈높이를 맞췄고 그러다 

보니 재능을 공부한 아이들이 전국 주정부 테

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게 

됐다. 

수학으로 시작한 재능은 1998년 영어교재도 

집필했다. 영어교재 역시 미국 주정부에서 만

드는 NCTE 스탠더드 교재에 따라 업그레이드 

해가며 학교교육

을 도왔다. 또 지난

해에는 Reading & 

Writing을 펴냈다. 

이 교재는 기존 우

량도서를 읽고 깊

이 있게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책을 

잘 분석하고 독서

하고 좀 더 다양하

게 글을 쓸 수 있도

록 리드하고 있다. 

리딩교재는 토론

하고 발표하는 과

정이기에 스몰그룹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재능 교재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재, 좋은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맞는 학습이 아니라면 진

정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하는 최 본부

장은 “정밀한 진단을 통해 자기의 능력에 맞고 

꼭 필요한 공부를 뽑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자기주도학습’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재

능교육은 일찍부터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자녀에게 맞는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재능교

육을 받기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정밀학습실태 검사를 실시합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며 부모들을 향한 당부의 말

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부모님들

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하

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갑자

기, 빨리 한꺼번에 공부를 잘하게 하려는 것

은 마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길

게 보고 어려서부터 학습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미주재능 21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센

터(학원)는 미주에 60여개가 있다. 처음 시작

은 한인들을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절반이상이 타인종이다. 이제 재능은 미국 교

육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

학, 영어, Reading & Writing을 들고 미국 주

류사회를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한인들

이 미국 주류사회에 주역이 되길 소망하며 시

작한 미주재능교육은 이제 머잖아 미국교육계

에서도 넘버원으로 칭함 받을 그날을 꿈꾸며 

온 직원들은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다. 

재능교육에 관한 문의는 

www.jeilearning.com

 또는 (323)036-330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됐다. 긴 여름방학으로 인해 흩어진 생활습관을 바로잡기에 자녀도 부모도 긴장

할 때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은 없을까? 미주 지역에서 21년째 교육 사업에 헌

신하고 있는 최 길 본부장(JEL재능교육 . 사진)을 만나 미주교육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학습지도

에 관해 들어보았다. 

JEL재능교육(본부장 최 길)을 찾아서 

“새 학기…무리하지 않는 학습습관 키워줘야” 

“자녀가 납득할 만한 학업스케줄 짜고 효율적으로 지도”


